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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우리나라의 농림축산검역본부처럼 각 국가에서 식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국

가식물보호기관(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NPPO)이라 부른다. 1951년 제6

차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총회에서 식물병해충을 

방제하고, 그들의 국제적인 확산, 특히 위험지역으로의 침입을 방지함에 있어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이 채택

되었다. IPPC 제4조는 모든 가입국이 공식적인 식물보호기관을 설치하여 임무를 수행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NPPO의 주요 임무에는 식물위생과 관련된 증명서발급, 식물병해충의 

유입, 전파, 확산방지 및 이를 위한 병해충 감시, 검역대상 화물에 대한 검사, 검역대상 

화물의 살충 및 소독조치, 병해충 무발생 및 저발생 지역의 지정 및 관리, 병해충 위험분석, 

수출화물의 검역적 안전성 유지, 식물검역 인력의 교육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국의 정부는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식물검역제도를 갖추고 있다. 농산물의 무역을 위해서는 상대국 식물검역제

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교역국인 일본, 

미국, 호주의 식물검역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농업사무관(clavibact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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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식물검역제도

2.1. 식물방역소(PPS)

  우리나라는 1961년 식물에 대한 검역과 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식물방역법’은 일본의 법률을 기초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제도

는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이지만, 에도(Edo)시대에 시행된 엄격한 

고립주의 정책으로 해외에서 병해충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에는 사과진딧물, 화살깍지벌레, 뿌리혹병과 같은 다양한 병해충이 일본에 유입되어 

농작물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14년 일본에 식물방역법이 제정되었다. 

도쿄에 위치한 농림수산성의 식품안전소비국 산하 식물보호부에서 전체적인 식물검역 업무

를 총괄하고, 일본식물방역소(Plant Protection Station, PPS)는 요코하마에 위치한 식물방역

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공항만에 총 59개의 사무실 (본부 5개소, 지역본부 16개소, 출장소 

38개소)에서 약 900명의 식물검역관이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6마리의 검역탐

지견도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일본식물방역소 위치

자료: 일본식물방역소(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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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국가식물보호기관인 식물방역소는 항구와 공항으로 들어오는 식물류에 대한 수입

검역을 통해서 해외에서 검역병해충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식물방역소는 특정 병해충이 농작물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역에서 병해

충의 번식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국내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출국가의 검역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수출검역도 실시하고 있다.

2.2. 수입 식물검역

  국제 무역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종류와 많은 양의 농산물이 교역되고 있다. 또한 현대의 

운송기술 발달은 단시간 내 많은 물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패하기 쉬운 신선 

농산물의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물품들에 수반되는 병해충의 

침입 위험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은 화물, 개인수화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수입된다. 이러한 식물 및 식물성 산물들은 해당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

의 침입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식물방역소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일본 식물방

역법은 식물류를 수입할 때 상대국 식물보호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있고, 특정 번식용 작물은 수출국의 재배지에서 검사를 받고 지정된 수입항을 통해서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식물류를 수입금지 품목, 검역대상 품목, 검역면제 품목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의 수입금지 품목은 ① 일본에서 발생하지 않고 농작물 및 산림자원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선적된 화물, ② 식물 병원체 및 해충,  

③ 흙, ④ 흙이 부착된 식물 등을 포함한다. 금지품목 이외의 화물은 검역대상 품목에 해당되

어 입항지에서 검역을 받게 된다. 검역대상 품목은 묘목, 원예식물, 절화, 구근, 종자, 과일, 

채소, 곡류, 두류, 목재, 향신료 작물, 허브 등 넓은 범위의 식물을 포함한다. 고도로 가공된 

일부 품목의 경우 검역이 요구되지 않는 검역면제 품목으로 분류된다. 화물의 유형에 따른 

일본의 수입식물 검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항구의 화물검역

  선박 화물은 크게 두 가지 유형(벌크 및 컨테이너 화물)으로 구분된다. 벌크로 선적되는 

식물 품목은 곡류, 신선과일, 채소류, 목재 등이 있다. 컨테이너 화물에는 신선 과일, 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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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화류, 구근, 종자 등이 포함된다. 선박화물에 대한 검역은 선박 위,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목재 야드 등에서 실시한다.

(2) 공항의 화물검역

  비행기로 운송되는 식물류는 주로 절화류, 구근, 신선 채소 및 과일 등이 있다. 이러한 

품목들 이외에 소량으로 포장된 다양한 무역 샘플들이 수입된다. 검사는 공항의 검역시설에

서 실시된다.

(3) 종자 및 번식용 식물의 검역

  일본식물방역소는 구근류 및 과실류 묘목 등 번식용 식물에 대해서 입항지 검역 이외에 

격리재배 포장에서 약 1년간 재배하면서 접종시험, 혈청학적 검사 등의 다양한 기술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격리재배검역의 목적은 입항지 검역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바이러스 및 

다른 유해 병해충을 검사하기 위함이다. 일부 번식용 식물의 경우 검출하기 어려운 검역해충 

때문에 일본으로 선적하기 전 수출 국가에서 재배과정 중에 해당 병해충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4) 수화물 검역

  일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검역, 입국심사, 식물검역, 동물검역, 세관검사의 순서로 검사

를 받는다. 여행객은 입국 항에서 세관검사에 앞서 수화물에 대한 식물검역을 받게 된다.

(5) 우편물 검역

  일본은 우편을 통한 식물류의 수입을 작은 포장에만 허용하고 있다. 검사는 우편 사무원이 

있는 세관에서 이루어진다. 검역에 합격한 품목은 주소지로 배달된다.

2.3. 수출 식물검역

  많은 국가들이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식물류의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수출 

농산물에 부과되는 상대국의 검역적 조건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고, 대상 품목도 확대되

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일부 식물류는 상대국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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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최근 많은 국가들이 일본에서 출하하기 전에 묘목류 및 종자류에 

대해 재배지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1) 일본의 관리대상 수출품목

  유럽 수출용 분재 및 묘목류, 아시아로 수출되는 번식용 식물, 아시아 및 북미 수출용 

신선 과일 등은 재배과정 중에 일본 식물방역소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품목들이다.

(2) 특별 검역조건이 요구되는 일본의 수출품목

  감귤(미국, 뉴질랜드 수출용), 동양배(미국, 호주 수출용), 사과(미국 수출용) 등의 품목들

은 수출단지 지정, 재배지 및 포장시설의 공동검역 등의 특별 검역규정에 따라 수출이 허용

된다. 감귤의 경우 병원균 무감염을 위한 살균처리 및 박테리오파지 테스트가 추가로 요구된

다. EU로 수출되는 일본 소나무 등 분재류는 수출검사 이전에 2년 동안 재배지에서 소나무녹

병(pine helminth rust)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한다.

2.4. 국외생산지검역

  일부 수입금지 품목은 일본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건부로 수입할 수 있다. 

수입기준에는 식물체의 종류 및 품종, 생산지역, 소독처리 방법, 수송방법 등의 조건이 포함된

다. 수출시기에 일본 검역관들이 수출국에 파견되어 식물보호기관이 실시하는 소독처리, 수출

검역 등을 점검하는 것을 국외생산지검역(Pre-shipment quarantine or Pre-clearance 

inspection)이라 한다. 국외생산지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표 1>과 

같다. 또한 일본에 대량 수출되고 있는 네덜란드산 화훼구근 및 절화류는 수입검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일본 식물검역관이 현지에 파견되어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2.5. 국내검역

  국내검역(Domestic quarantine)의 결과로써 고구마바구미(sweet potato weevil)와 아프

리카대왕달팽이(giant African snail)와 같은 유해 병해충은 남서부 제도(오키나와, 아마미)

와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발생하지만,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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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과 그들의 기주 식물들이 서식지 외부로 이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병해충이 일본에 침입하여 자국 농산물 생산을 심각히 위협하는 경우 기주식물의 이동제한

과 긴급방제 조치가 정부에 의해 시작된다. 국내검역에는 일본 정부가 농민들에게 건강한 

번식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씨감자와 주요 과실 묘목류의 바이러스 및 기타 유해 병해충의 

무감염을 증명을 위한 검사도 포함한다.

<표 1> 국외생산지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입되는 품목

국  가 품  목

아르헨티나 스위트오렌지, 레몬, 자몽

호주 스위트오렌지, 레몬, 망고, Imperial, Ellendale, Murcott, Minneola

호주 타즈마니아 사과, 양벚

벨기에 오이, 토마토

브라질 망고

캐나다 양벚, 밀짚과 건초에 혼합된 Agropyron 속 식물

칠레 양벚

중국 멜론(Xinjiang Uighur), 여지, 볏짚

콜롬비아 옐로우피타야

프랑스 사과

인도 망고

이스라엘 스위트오렌지, 스위티, 자몽, 포멜로, 감

이탈리아 스위트오렌지

네덜란드 딸기, 오이, 고추, 토마토, 가지, 포도, 박, 멜론

뉴질랜드 양벚, 넥타린, 사과

필리핀 망고, 파파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트오렌지, 레몬, 자몽

스페인 레몬, 스위트오렌지, 클레멘타인

스와질란드 스위트오렌지, 자몽

대만 퐁캉, 망고, 여지, 포도, 포멜로, 파파야

태국 망고, 망고스틴

미국 본토 양벚, 넥타린, 사과, 밀짚과 건초에 혼합된 Agropyron속 식물, 미탈각 호두, 자두, 감자

미국 하와이 파파야, 망고

자료 : 일본식물방역소 영문홈페이지(www.pps.go.jp/english/) (검색일: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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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수용 및 번식용 식물 검역

  농민들에게 건전한 번식체 제공을 위해 식물검역 공무원은 재배기간 동안 특별히 지정된 

식물을 검사한다. 현재까지 유일하게 지정된 종자는 씨감자이다. 검사를 통과할 때 까지 

최종 사용자에게 보급이 금지되어 있다. 홋카이도 등 10개 현에서는 씨감자에 대해서 바이러

스병 및 감자둘레썩음병을 포함한 병해충 9종의 무감염을 검사받는다. 과수묘목과 번식을 

위해 채취된 접수(scion) 또한 바이러스병에 해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품목에는 감귤

류,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양벚 및 자두 등이 포함된다.

(2) 병해충 박멸프로그램

  각 행정구역에서는 국내검역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고 규제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정부

의 예산지원을 받아 박멸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일본식물방역소는 박멸프로그램에 협력하고 

방제결과를 모니터링 하며, 모니터링 결과 병해충이 모두 사멸되었다고 판단되면 박멸프로

그램의 최종 성공을 선언한다.

  오리엔탈과실파리는 남서부 군도(오키나와, 아마미)와 오가사와라 섬에 발생하였고, 18년 

동안 5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1986년에 박멸되었다. 남서부 제도에 발생한 멜론과실파리

는 22년 동안 총 204억 엔을 투입하여 1993년 박멸되었다. 박멸 프로그램의 성공은 이 

지역의 농산물 발전에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다. 현재, 일본의 남서부 섬에서는 고구

마바구미에 대한 박멸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다.

(3) 병해충 예찰조사

  신속한 방제조치를 위해서 새롭게 침입한 병해충을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본식물방역소는 주요 항만 및 국제우체국에 유인제 트랩

을 설치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내륙 지역의 각 행정구역의 병해충방제센터도 새로

운 침입 병해충에 대한 예찰조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4) 긴급방제

  일본 정부는 유해 병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방제를 실시한다. 일본식물방역소는 

긴급방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박멸 확인 및 추가 조치사항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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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의 식물병해충 긴급방제 프로그램

방제기간 병해충

1954-1965 Potato Tuber Moth

1965-1969 고구마바구미 (가고시마현에서 박멸)

1967-1969 Citrus burrowing nematode (토쿄, 하치조 제도에서 박멸)

1991-1998 고구마바구미 (니시노오모테시, 가고시마, 사쓰마제도에서에서 박멸)

1995 고구마바구미 (카고시마, 사쓰마제도에서 박멸)

1995-1999 세균성줄기마름병 (홋카이도에서 박멸)

1996-1998 고구마바구미 (고치 무로토시에서 박멸)

1998-2000 고구마바구미 (가고시마, 야쿠시마에서 박멸)

1998-2004 West Indian Sweet Potato Weevil (가고시마, 야쿠시마에서 박멸)

2007 감귤그린병, 아시아감귤나무이 (가고시마, 키가지마섬에서 박멸)

자료 : 일본식물방역소 영문홈페이지(www.pps.go.jp/english/) (검색일: 2018.02.18.)

2.6. 연구사업

  식물검역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식물검역 조치는 병해충분류동정, 병

해충생태, 병해충위험평가, 우려병해충의 소독처리 등을 포함한 관련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식물방역소는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① 검사기술 개발 :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위해서는 병해충을 정확히 분류하고 동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식물방역소는 간단하고 정확한 진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

고 있다.

  ② 병해충위험분석 : 병해충의 위험도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검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일본식물방역소는 병해충위험분석 및 적절한 검역조치 수행방법에 대해 조사

를 실시한다.

  ③ 소독처리기술 개발 : 병해충에 감염된 화물의 소독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식물방역소는 보다 정교한 화학 및 물리적 소독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④ 해외병해충정보 수집 : 일본식물방역소는 외국의 병해충 발생 및 방제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새롭게 개발된 병해충 검사법 및 소독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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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도 수행하고 있다.

  ⑤ 병해충연구 : 식물검역 업무는 전 세계의 병해충에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식물방역

소는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 정보 교환하면서 병해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⑥ 검역데이터 분석 : 일본식물방역소는 식물의 품목, 수량, 검출 병해충 등 식물검역 

모든 분야의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검역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2.7. 직무교육

  신뢰 가능한 식물검역 업무수행을 위해서 검역 공무원은 식물학, 응용곤충학, 식물병리학, 

농약학, 소독기술, 식물검역 관리, 무역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요코하마 교육센터에서는 다양한 실험장비를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3. 미국의 식물검역제도

  1891년 캘리포니아 산페드로 항구에 검역장소를 지정한 것이 미국 최초의 식물검역조치

이며, 연방정부의 식물검역법령은 1912년에 발효되었다. 미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은 농무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산하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lth Inspection Service, APHIS)에 소속된 식물검역부(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 

PPQ)이다.

3.1. 동식물검역소 (APHIS)

  동식물검역소는 미국의 농업위생 보호 및 증진, 유전자변형생물의 규제, 동물복지 및 

야생동물 피해관리, 병해충관련 비상대책, 국제협력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

는 정부기관이다. APHIS의 업무는 식량, 농업, 천연자원 관련 문제들을 보호하고 증진시키

는 미국농무부의 전반적인 사명을 지원하고 있다. APHIS에는 약 8,700명이 근무하고 있으

며, 동물검역과 식물검역 담당 인력은 각각 약 3,00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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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및 국경보호소(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를 신설하였고, 2013년 3월 동식

물검역 인력 2,500명이 항만, 공항, 국경 등에서 국경검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CBP로 

재배치되었다. 항만, 공항 등에서의 국경검역은 CBP가 담당하고 APHIS는 검역 정책수립 

및 입안 등 검역전반에 대한 업무 수행하고 있다. 현재 PPQ의 식물검역관 2/3 정도가 CPB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PPQ 검역관들은 주로 번식용 식물 수입검역과 수출 식물검역을 담당

하고 있다(농림축산검역본부 2017).

  APHIS 조직은 부서장 직속의 2개 사무소, 6개의 전문사업조직, 3개 지원조직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주요 업무는 해외 병해충정보의 입수 및 분석, 무역상대국과 수출입 약정 협상, 

국외생산지검역, 수출입 동식물 검역, 훈증 및 기타 소독처리, 병해충 분류동정, 규정 위반자

에 대한 처분, 검사역관 직무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APHIS 산하의 식물검역부는 식물검역

을 포함하여 해충 및 유해 잡초의 유입, 정착, 확산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농업과 자연자원

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2. 식물검역부(PPQ)

<그림 2> 미국동식물검역소의 조직도

자료 : 미국동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aphis.usda.gov/aphis/home/) (검색일: 201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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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부(PPQ)는 식물병해충과 유해 잡초로 인한 미국 농업과 천연자원의 피해를 최소

화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식품을 소비자에서 공급하며, 미국 농산물의 시장성을 향상시켜 

국내 및 국제시장에 자국 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식물검

역부의 업무는 미국의 식물검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 평가, 비상대책 수립, 주정부

와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세관 및 국경보호소(CBP) 소속의 식물검역관을 교육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PPQ는 본부사무소가 Maryland Riverdale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사무

소, 능력개발센터, 식물검역과학기술센터, 해외 및 주정부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1) PPQ 본부사무소

  식물검역부 본부사무소는 4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농산물의 안전한 수출입을 위해 과학

적 절차에 따른 외국과의 검역협상을 실시하고, 식물검역 국제기준 설정, 식물검역 수수료 

징수, 식물검역정보 수집 및 분석, 주정부와의 협력업무 등을 총괄한다. 조직이 단순할수록 

유연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PPQ는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주요 기능을 3가지로 구분하여 

과학기술부, 현장운영부, 정책관리부에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PPQ는 식물검역 현안에 

대해 병해충 위험도에 근거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부서의 고유한 업무영역에서 긴밀

히 협력하고 있다.

(2)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Science and Technology)는 식물검역 관련연구 및 기술개발과 국가의 건전유

묘 생산보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식물위생 과학기술센터(Center for Plant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CPHST)는 식물보호 및 검역규정의 집행에 대한 과학적인 지원을 

위해서 각종 연구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센터로 본부는 노스케롤라이나 주립대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과 과테말라에 7개의 주요 연구소가 있다. 총 230명의 과학자, 

분석가와 지원인력이 CPHST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가건전육묘네트워크(National Clean 

Plant Network, NCPN)는 환경보호 및 특용작물 생산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 되는 식물병해충에 무감염된 고품질의 번식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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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운영부

  현장운영부(Field Operations)는 미국 전역의 현장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사무소를 

관리하고, 병해충관리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6명의 지역본부 관리자가 지역사

무소를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각 관리자 별로 수출 및 무역, 특용작물, 동식물성 폐기물 

관리, 생물학적 방제, 산림 병해충관리, 수입허가, 민원처리, 농장예산지원, 병해충검출, 

긴급방역조치 관리, 규정준수, 면화 및 밭작물, 밀수 단속 등의 특수 업무를 별도로 담당한다. 

현장운영부에는 6개의 지역사무소 관리부 이외에 2개의 행정지원 및 정책부서가 있다.

(4) 정책관리부

  정책관리부(Policy Management)에서는 PPQ의 핵심기능인 식물위생프로그램(Plant 

Health Programs)을 관리하고 검역담당 직원들의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에 위치한 능력개발센터(Professional Development Center)는 식물검역 전문가 양성을 위

한 교육기관으로 약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병해충 전공과목, 검역이론 등을 교육하

고 실습교육도 실시하며 세관및국경보호소(CBP) 소속의 검역관에 대한 교육도 담당한다. 

전문가 양성코스의 경우 3개월 이상의 합숙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립 탐지견 훈련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5) 식물위생프로그램

  식물위생프로그램은 식물검역부의 핵심기능으로 식물검역정책 수립, SPS 관련업무, 검역

현장 지휘 및 지원, 병해충 분류동정, 실험실 관리, 정보기술 지도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장 아래에 7개 팀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해외검역프로그램

  해외검역프로그램(Preclearance & Offshore Program, POP)은 해외에서 수행되는 검역활

동을 감독하며, POP 정책수립, 외래병해충 조기경보시스템(PestLens)1) 운영, 카리브국가 

통합 위생관리 정책(Greater Caribbean Safeguarding Initiative, GCSI)2), 해외파견 군사장

1) PestLens :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통합된 식물병해충의 감시 및 보고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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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검역, 아시아매미나방(AGM) 선박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미국으

로 수출되는 사과, 배, 밤의 검역을 위해서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검역관들은 해외검역

프로그램 담당 팀에 소속되어 있다.

⁃ 검역, 정책, 분석 및 지원

  검역, 정책, 분석 및 지원(Quarantine, Policy, Analysis, And Support, QPAS)은 동식물 

검역정책 수립, 세관 및 국경보호소(CBP)와 협력, 품질인증 관리, 소독처리, 동식물성 폐기물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국가분류동정서비스

  국가분류동정서비스(National Identification Services, NIS)는 국내에서 발생하거나 수입

화물에서 검출된 병해충의 공식적인 분류동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입, 규정 및 매뉴얼

  수입, 규정 및 매뉴얼(Imports, Regulations, and Manuals, IRM)은 농산물 수입검역요건, 

식물검역 메뉴얼, 병해충관리시스템, 기타 검역규정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 허가 및 규정준수 관리

  허가 및 규정준수 관리(Permitting and Compliance Coordination, PCC)는 식물류 수입허

가, 병해충 사용허가, 기타 관련규정(환경법, 관세법,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 수사 및 강제집

행법)과의 조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병해충 검출 및 긴급조치 프로그램

  병해충 검출 및 긴급조치 프로그램(Pest Detection and Emergency Program, PDEP)은 

농업병해충 예찰조사 및 분류동정 시스템, 새로운 병해충 대응 메뉴얼, 긴급 지원조달 프로

그램, 위기관리, 연방정부 식물위생프로그램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GCSI : APHIS와 카리브국가들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새로운 식물병해충 유입의 탐지, 통제, 박멸을 위한 제도(검역조치)
의 통합, 조화, 강화를 위한 미국의 중장기적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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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관리(PM) 

  병해충관리(Pest Management, PM)는 병해충 위험경감을 위한 국내 병해충관리 프로그램

을 담당하며, 미국의 관리대상 병해충은 면화 병해충, 작물 및 방목장 병해충, 산림병해충, 

특용작물(감귤, 감자, 과실파리) 등이 있다. 병해충관리 프로그램 담당은 생물학적방제 전략

관리 및 국내 병해충의 확산경로 관련정책 업무도 수행한다.

<그림 3> 식물검역부의 조직도 및 담당업무

식물검역부(PPQ)

PPQ 본부사무소
(Office of the Deputy Administrator)

Ÿ 식물위생현안 관리
Ÿ 식물검역 국제기준
Ÿ 식물검역검사 수수료
Ÿ 주정부와의 협력업무

과학기술부
(Science and Technology)

현장 운영부
(Field Operations)

정책관리부
(Poliky Management)

Ÿ 식물위생 과학기술 센터
Ÿ 국가건전육묘네트워크
Ÿ (National Clean Plant 

Network)
Ÿ 기후변화, 과학기술 평가조

정, 유럽 식물위생연구 관리
Ÿ 행정지원

Ÿ 1구역: AK, CA, NV, OR, UT, WA
- 수출‧무역, 안전‧위생, 특용작물

Ÿ 2구역: CO, HI, ID, KS, MT, MN, MO, 
OH, TN, WI
- 동물성 품목, 규제대상 폐기물

Ÿ 3구역: IA, IL, IN, KY, MO, NM, MO, 
OH, TN, WI
- 생물 적방제, 산림병해충, 허가업무

Ÿ 4구역: CT, DE, MA, MD, ME, NH, NJ, 
NY, PA, RI, VT, WV
- 동식물검사 분석시스템(AQI)

Ÿ 5구역: AL, FL, GA, MS, NC, PR, SC, 
VA
- 농업법률, 병해충검출, 긴급조치

Ÿ 6구역: AR, AZ, LA, NM, OK, TX
- 규정준수, 면화 및 밭작물, 통계

Ÿ 정보수집,분석, 화물 타켓팅, 전산
Ÿ 행정지원, 예산, 장비, 시설, 인력 관리

Ÿ 인력관리 업무
Ÿ 전문개발센터(PDC)

- 교육기관 협력
- 현장교육 운영지원
- 검역탐지견 훈련센터

Ÿ 식품위생프로그램
(Plant Health Programs)
- 해외검역 프로그램
- 검역, 정책, 분석, 지원
- 병해충 분류동정 서비스
- 수입, 규정, 매뉴얼
- 수입허가, 규정준수 관리
- 병해충 검출, 긴급조치 
  프로그램
- 병해충 관리
- 수출 서비스

Ÿ 행정지원

자료 : 미국동식물검역소 홈페이지(www.aphis.usda.gov/aphis/home/) (검색일: 2018.02.18.).

3.3. 미국의 국경검역제도

  2002년 11월 미국을 테러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2개의 연방기구를 통합한 국토

안보부(DHS)가 설립되었다. 국토안보부 신설 이전에는 동식물검역소(APHIS)가 중앙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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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항만까지 미국의 모든 검역업무를  담당하였지만, 2003년 3월에 APHIS에서 동물 및 

식물의 검사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DHS 산하 세관및국경보호소(CBP)에 재배치되어 국

경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기, 승객, 화물, 배 등 검역대상은 CBP가 1차로 검역을 실시하고,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식물은 식물검역부(PPQ), 살아있는 동물은 동물검역부

(VS), 동물생산품이나 부산물은 식품안전검사국(FSIS), 멸종위기 생물은 PPQ와 어류 및 야생

생물보호국(FWS)에 통보하고 있다. CBP가 수입 농산물에서 병해충을 검출한 경우에도 샘플

을 APHIS로 송부하여 분류동정을 실시한다. 예외로, 하와이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 본토

로 들어오는 승객 및 화물에 대한 검역은 APHIS가 수행하고 있다. APHIS와 CBP는 외국으로

부터 동식물 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농업검역검사 프로그램(Agricultural 

Quarantine and Inspection Program, AQI)을 통해서 협력하고 있다. CBP에서 농산물 검사

를 담당하는 검역관들은 APHIS에서 시행하는 약 8주간의 전문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미국의 국경검역은 CBP와 APHIS가 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절차는 APHIS

가 설정한 기준과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국경검역 현장에서 두 기관의 

역할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검사(International Vessel Inspection)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CBP가 담당하고 있지만 하와이

와 푸에르토리코에서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배는 APHIS가 검사를 실시한다. CPB는 선박에

서 아시아매미나방(AGM)의 알 또는 유충, 아프리카화꿀벌(Africanized Honey Bee)이 발견

되거나 살아있는 유해동물이 발견되면 APHIS에 통보하고 해당 선박은 추가 검역조치를 

받게 된다.

(2) 국제항공기검사(International Aircraft Inspection)

  항공기에 대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CBP가 담당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해충이나 흙이 발견

될 경우 APHIS에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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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승객검사(Air Passenger Inspection) 

  여행객 수화물에 대한 검사는 CBP가 담당하고 있으며, 병해충, 잡초종자 등이 발견되면 

APHIS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처리하고 PPQ에 통보한다. 구근, 종자류 등의 번식용 식물

이 확인되면 PPQ에 관련서류와 함께 통보하여 정밀검역을 받도록 한다. PPQ는 CBP로부터 

의뢰받은 건에 대해 필요시 검사와 검역처분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CBP에 

통보하고 있다.

(4) 화물검사(Cargo Inspection)

  화물에 대한 검사는 CBP가 담당하고 있으며, 병해충이 검출되면 PPQ에 분류동정 의뢰한

다. 병해충 검출로 훈증소독이 필요한 경우 PPQ에 통보하며, PPQ 검역관 입회하에 소독이 

이루어진다. PPQ는 의뢰받은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이 마무리되면 검역처리 방법을 PPQ

에 통보하고, 소독이 필요한 경우 입회한다.

(5) 번식용 식물체의 검사

  번식용 식물체 화물은 정밀검사가 가능한 식물검역실험실(Plant Inspection Station, PIS)

이 설치된 16개 항구로만 수입이 가능하다. CBP는 번식용 식물체가 확인되면 PPQ에 통보하

고, PIS의 정밀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통관이 허용된다.

(6) 동물성 산물 및 폐기물

  CBP가 검사를 담당하고 처리결과는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국(FSIS)에 통보한다.

(7) 멸종위기동식물(CITES)에 대한 검사

  멸종위기동식물에 대한 검사는 CBP, APHIS, 야생동물보호국(FWS) 등 3개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CBP는 특히 살아 있는 식물이 발견되면 PPQ에 통보해야 한다.

(8) 군용물품 및 장비의 검사(Commodity/Military Preclearance)

  CBP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검사 및 통관 업무를 수행하고, PPQ는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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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PQ는 CBP에서 업무 수행자를 지정하여 업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9) 수입금지품 검사(Agricultural Smuggling Program)

  CBP는 수입금지품의 시장정보를 목표물자동추출시스템(Automatic targeting criteria 

system)에 입력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을 지정하고 검사한다. APHIS는 국내시장에

서 수입금지 또는 제한된 외국상품의 유통정보와 국경을 통해 유입된 금지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CBP에 제공하고, 국무부 및 다른 연방기관에 동식물검역규정에 대해 교육 프로그

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APHIS는 불시단속 및 화물검사 등을 위해 CBP와 협력하고 검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4. 호주의 식물검역제도

  호주에서는 1908년 검역법(Quarantine Act)이 제정된 이후 1909년 7월 식물위생규정이 

처음 시행되었다. 검역법은 현행 호주의 식물위생규정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호주는 

1996년 검역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일명 “Nairn Review”)를 실시하여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2018년 검역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일명 “Beale Review”)를 12년 만에 다시 실시

하였고, 호주의 생물안보를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검역정책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호주 정부는 검역정책 개선에 원칙적으로 동의

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최근 호주의 검역조직의 개편과 새로운 검역법

의 제정이 우선 마무리되었고, 검역정책 개선작업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4.1. 검역정책의 변화

  2011년 11월 호주의 검역법을 시행하는 국가식물보호기관이었던 호주검역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이 폐지되고, 검역업무를 생물안보(Biosecurity) 

범위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로 기능을 흡수하였다. 이후 농림수산부가 농업수자원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Water 

Resources)로 개편됨에 따라서 현재 호주의 식물검역업무는 농업수자원부에서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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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검역정책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호주 정부는 기존의 검역법

(Quarantine Act 1908)을 폐지하고 2016년 6월 16일 새로운 생물안보법(Biosecurity Act 

2015)을 새로 제정하였다.

(1) 생물안보(Biosecurity)

  “생물안보”라는 용어는 외래 동식물 병해충, 수인성 동물질병, 유전자변형체 및 그 산물, 

그리고 침입외래종 또는 유전형이 일으키는 위험을 배제, 박멸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반 연구, 절차 및 정책을 말한다. 미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생물테러리즘이 

가장 중요한 생물안보 위협이 되는 것처럼,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적재, 사용을 물론 

불시에 발생하는 전염병의 자연적 대발생과 같은 잠재적인 생물적 위험인자, 또는 생물공학

을 부주의, 부적적 또는 의도적으로 부당하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정의되기도 

한다(홍기정 2015). 

  따라서 “생물안보”는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으로서 환경에 대한 위험을 포함하여 

식품안전, 인축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에서의 위험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정책적이고 법적인 

하부구조를 모두 아우른다. 생물안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각각 다루

어지게 되면 과도한 투자, 재투자를 필요로 하는 중복 규제 시스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이 각 분야만을 통제하던 방식에서 보다 종합적

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분야들 

간에 규제 기능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몇몇 국가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 

생물안보에 대표적인 국가는 뉴질랜드와 호주라고 할 수 있다.

(2) Nairn Review(1996)

  1996년 1월 호주에서 검역정책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검역기능 강화를 통한 호주의 

독특한 자연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의견접수, 전국 공청회 

등 10개월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최종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검역

정책 및 절차에 대한 109개의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의 핵심주제는 호주의 검역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산업계,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동반자 관계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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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를 위해 AQIS의 검역서비스 기능과 정책결정 기능의 분리를 권고하였다. 또한, 

지난 25년간 식물성 병해충의 침입이 동물성 질병보다 10배 이상 높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동물검역과 식물검역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식물분야의 지위 향상과 

지원을 위해 부처 내에 식물위생위원회 및 식물보호최고책임자 지위 설립을 권고하였다. 

정부의 검역정책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책임기관의 설립을 권고하여 향후 “Biosecurity 

Australia” 신설의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도 분류동정실험실 및 격리재배시설 확충, 위험분석

절차 개선, 병해충검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샘플링기준 설정, 탐지견 프로그램 확대 등 검역

의 모든 분야에서 세부적인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Nairn Review는 책임 공유를 기반으

로 검역의 신선한 접근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고, 향후 호주의 검역기능 개선에 기여하였다.

(3) Baele Review(2008)

  2008년 12월 18일 호주 정부는 Mr. Roger Beale을 의장으로 하는 패널이 검토한 “호주의 

검역과 생물안전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는 현재 호주의 생물안전 정책

이 종종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살만큼 훌륭하지만 완벽하지 못하다고 진단하였다. 동 보고서

는 변화하고 증가하는 생물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했다 : (1) 주정부 및 산업계와의 협력강화, (2) 정부조직 개편 및 강화 (수입위

험분석의 평가위원회 설립, 식물안보정책 운영부서 설립, 검역당국의 감사조직 설립) (3) 

검역활동에서 초래되는 위험도에 대한 피드백 강화, (4) 검역법(Quarantine Act 1908)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마련, (5) 예산확보 및 정보수집 시스템 강화. 보고서 발표 이후, 정부는 

권고를 반영한 임시 행정조직을 마련하고, 검역기관의 권한확대와 생물학적 위험의 효과적

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검역법 초안을 준비 하는 등 호주의 생물안보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국립식물검역원 2010).

(4) 생물안보법(Biosecurity Act 2015)

  호주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생물학적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100년 전에 설계된 

입법체계에 여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2008년 이후 산업계, 주정부, 환경단

체, 위생 전문가, 일반 대중 및 무역 파트너와의 수년 동안 협의하여 생물안보법을 마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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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물안보법은 관련 규정들과 함께 기존의 검역법(1908)을 대체하였고, 기술변화와 미래

의 당면과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생물안보법은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

책임증진을 목표로 하며, 현대적인 규제체계를 제공하고, 중복규제 및 규제영향을 최소하며, 

현재 및 미래의 무역환경을 고려하였다. 생물안보법은 크게 3가지 챕터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일반적 생물안보 지원 : 상품, 운송, 과학기술과 관련된 위험의 평가 및 관리 ② 전문적 

생물안보 지원 : 인체건강, 선박 평형수, 비상대응, 사업 파트너쉽 등 ③ 규정관리 : 전체적인 

법률 및 생물안보시스템의 관리(예시: 규정준수 및 처벌 등)이다. 

  생물안보법은 호주로 들어오는 상품, 사람 및 운송과 관련된 생물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규제조치와 관련된 요건 및 권한을 확대하였다. 추가된 규제로는, 선박 평형수

(ballast water)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호주 전역의 해상에서 평형수에 대한 단일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과실파리 및 유해 잡초와 같이 호주 영토에 이미 존재하는 해충 및 질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현재 주정부 및 업계와 

체결되어 있는 협약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호주 정부는 생물안보법을 통해 규정이 명확하고 

쉽게 정리되고 절차가 개선됨으로써 기업의 규정준수 비용이 연간 약 690만 달러 절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직원의 과거 업무수행 사항을 평가해서 현재의 업무를 지속

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인력테스트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규정위반 

통지, 민사처벌, 강제집행 및 형사상의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법규이행 옵션을 제공하고, 

처벌내용을 위반행위에 부합하고 일관성 있게 세분화하고, 위반행위로 유발되는 생물학적 

위험수준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2. 농업수자원부(DAWR)

  호주 농업수자원부는 생물안보법을 기반으로 호주의 농산물, 수산물, 식품 및 임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며, 하천 및 수자원의 지속가능하며 생산적인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약 5,000명의 동식물검역 직원들이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에서 시골지역까지 사무소, 

공항, 우편센터, 항구, 실험실, 도축장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농업수자원부의 다양한 기능들 

중 식물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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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호주 농업수자원부의 조직도 및 식물검역업무

자료: 호주 농업수자원부 홈페이지(www.agriculture.gov.au/) (검색일: 2018.02.18.).

(1) 식물 생물안보(Biosecurity Plant Division)

  호주의 식물위생상태 유지,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향상, 식물산업의 지속성 등을 지원함으

로써 생물안보의 연장선상에서 생물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과학적·기술적 

지원과 정책을 제공한다.

(2) 규정준수(Compliance Division)

  정부의 생물안보 전략에 따라 모든 부서들의 규제기능 시행절차를 수립함으로써 생물안

보 및 수입식품의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규정집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절차, 기준 

및 목표 등을 개발하고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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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안보 운영(Biosecurity Operations Division)

  내부 및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국가적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서 내 7개 과에서 평가, 

검사 및 감사업무, 호주북부 검역전략, 수의 및 육류수출, 격리재배, 업무운영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생물안보 정책 및 이행(Biosecurity Policy and Implementation Division)

  예산지원, 정부공동협약 시행일정 수립 등 생물안보와 관련된 국가정책의 이행계획을 

개발하고, 규칙 및 행정지침을 포함하여 생물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의 이행을 주도하

며, 생물안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위험도 기반의 접근방법 개발에 기여한다. 생물안보 

활동에 대한 법률 및 입법 지원을 관리한다. 생물안보 위협 및 침입에 대한 대응 및 대비 

업무를 지원한다. 농업 경쟁력 및 호주북부 검역백서에 포함된 생물안보 조치의 이행을 

조정하고 해외에서 수행한다.

(5) 식물보호수석대표사무소(ACPPO)

  현재 Kim Ritman 박사가 호주의 식물보호수석대표와 농업수석과학자를 겸임하고 있으

며, 매년 개최되는 한국-호주 식물검역 양자회의에 호주측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호주

의 식물보호수석대표는 식물위생상태의 관리, 유지, 개선 그리고 이것의 지원시스템과 관련

된 모든 문제의 고문(조언자) 이면서 호주정부를 대표한다. 식물보호수석대표사무소

(Australian Chief Plant Protection Officer, ACPPO)의 업무는 호주의 소중한 식물자원 보호

와 생산능력 향상을 보장하는 식물위생에 대한 비젼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ACPPO는 호주의 환경보호, 식물생산 효율성 제고, 병해충문제 경감, 식물 및 식물성 제품의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호주 농업수석과학자(Agricultural Chief Scientist, ACS)는 농림수산부의 학술 활동의 책

임을 맡고 있다. 농업수석과학자는 내부 및 외부의 과학분야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 기관의 

과학적 신뢰성 및 무결성 강화, 기관의 과학적 능력을 향상, 각 부서의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중요한 증거로써 수준 높은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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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이외에도 농업수자원부 내·외부의 여러 부서 및 단체가 식물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

고 있다. 농업, 수산업, 임업, 식량 등에 적용되는 경제, 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와 

분석은 호주농무자원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에서 담당하며, 각 분야의 국제기구활동은 무역 및 시장접근국

(Trade and Market Access Divis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비영리 관련 기업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식물위생 분야에는 PHA(Plant Health Australia)가 대표적이다. PHA

는 2000년 4월 설립되어 병해충 및 잡초가 없는 깨끗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물성 제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한다. 회사는 회비로 운영되는데, 호주정부, 지방정

부, 전국의 대표적 식물산업체 등이 PHA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PHA는 호주 식물산업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계와 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고, 주요 식물위생 

현안에 대한 정책수립 방향설정에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관련 산업계

의 대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 맺음말

  “식물위생” 또는 “식물검역”, “식물보호”는 식물 유해병해충의 유입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과 규제조치 및 이와 연관된 활동을 의미한다. 식물검역제도의 목적은 

유해병해충의 유입은 최소화하면서 무역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식물 

및 식물성 산물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제를 이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검역은 무역규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식물검역이 농산물의 교역을 촉진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거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검역은 무역장벽으로 활용되어 

일관성 없는 검역과정, 과도한 검역조치 등으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반면에 현재에

는 합의된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절차가 투명해지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위험을 적정수준까

지 완화하는 방식으로 검역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무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역이 진보하고 있다. 

  주요국의 식물검역제도를 일본은 업무중심으로, 미국은 조직중심으로, 호주는 정책 중심

으로 소개하였다. 이처럼 각국의 식물보호기관의 조직구성, 검역규정, 검역정책은 동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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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식물검역제도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타 분야의 국제기구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식물검역국제기준(ISPMs)에 따라서 이

루어지고 있는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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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태국·인도 바이오에탄올 산업 
동향과 시사점

김 학 수 * 3)

1. 필리핀의 바이오에탄올 산업

1.1. 바이오에탄올 원료 작물

  필리핀은 사탕수수와 설탕 가공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당밀을 사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한다. 쌀, 옥수수와 다른 곡물로 생산을 할 수도 있으나 자국의 식량안보차원에서 이들 

작물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바이오에탄올의 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적인 공급 원료로 단수수와 목질계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1.2. 필리핀의 사탕수수 생산 동향

  <표 1>을 보면 2016/17 수확연도(2016.9월~2017.8월) 기준 사탕수수 생산량은 생육시기

의 양호한 기상여건과 생산 면적의 증가로 전년보다 1.1% 증가 한 2,350만 톤을 기록하였다. 

사탕수수 생산면적은 2015/16년 41만 2.000ha 보다 소폭 증가한 41만 9,000ha이었다. 생산

지역별로는 Negros 섬지역이 전체 사탕수수 생산량의 57%를 차지하며, 이어 Mindanao지역 

19%, Luzon 지역 14%, Panay 지역 6% 그리고 Eastern Visayas 지역에서 4%가 생산되었다. 

약 90%의 사탕수수를 원료로 한 설탕원료 생산은 4개소의 설탕 생산자 연합과 3개소의 

설탕가공협회 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속에는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24개의 설탕원료 

가공공장과 점유율 73%를 차지하는 11개의 설탕 정제공장들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의 설탕산업을 관장하는 설탕관리청(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 SRA)1)에 

 *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대표 (haksoo7@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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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필리핀에는 6만 5,000여 사탕수수 생산농가가 있으며, 그 중 80%가 5ha 미만의 

영세농이고, 1%만이 100ha 이상의 대규모 농장이다. 규모에 따라 단위당 생산량에도 차이가 

큰데, 100ha 이상의 대규모 농장에서의 ha 당 7.34톤을 생산하는 반면 5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서는 ha당 5.03톤을 생산한다. 최근에는 기후적인 여건이외에도 수확 노동력 부족이 

사탕수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1>  사탕수수 및 설탕 원료생산 추이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사탕수수 생산량(천톤) 25,930 24,300 25,000 24,853 23,384 23,254 23,500

생산면적 (천ha) 395.6 420.8 423.5 423.3 416.9 411.5 419.2

설탕원료 생산량 (천톤) 2,399.1 2,240.0 2,360.0 2,462 2,324 2,239 2,250

주: USDA GAIN Report Philippines Sugar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필리핀의 설탕업계는 인구증가와 식품가공 산업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설탕과 설탕 

대체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사용된 공급 원료별 소비 추이를 볼 수 있는데, 당밀의 바이오에탄올 원료 사용은 

국제시장의 설탕가격에 따른 설탕업계의 수익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탕

수수보다 당밀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  바이오에탄올 사용원료별 소비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탕수수(천 톤) 308 154 0 480 500 600 277 50 40

당  밀(천 톤) 12 0 16 18 150 300 612 900 1,100

주: USDA GAIN Report Philippines Biofuels Situation and Outloo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3. 바이오에탄올 생산촉진 정책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리핀 정부는 1979년 사탕수수 에탄올의 생산과 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Alcogas프로그램2)을 시행하였으나, 1986년 마르코스 정부의 출범과 함께 Alcogas 

 1) 필리핀 농무부 산하의 설탕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SRA로 불림. 

 2) 1980년대 필리핀 정부가 추진한 석유의존도를 낮추고, 바이오연료 생산촉진을 위해 PNOC-ALCOHO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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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종료한 바 있다. 20여년이 경과한 후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 자급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농어지역의 경제 개발을 위해 2006년 바이오연료법3)을 입안하였으며, 수차

례의 개정과 보완을 거쳐 현재는 2016년에 발효된 2016 바이오 연료법(Biofuels Act 또는 

Republic Act (RA) 9367)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필리핀을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첫 번째로 바이오연료를 입법화한 국가로 만들어 주었다.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주도하는 바이오 연료 전략은 필리핀의 산업전반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필리핀 에너지 기본계획

(Philippines Energy Plan, PEP)을 근거로 만들어진 국가 바이오연료 계획인 NBP(National 

Biofuels Plan)에 잘 나타나 있다. NBP에서는 NBB(National Biofuels Board)4)의 단기, 중기 

및 장기 바이오에탄올 수급계획을 제시한다. PEP와 NBP는 정기적으로 검토되며 현실을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다. 2016 바이오 연료법은 ①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토착적이고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고, ② 유독성 물질과 온실 

가스 배출 완화, ③ 농촌지역 고용 및 소득 증대, ④ 국가의 자연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식량 보호에 해를 주지 않으면서 대안적이고 재생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이용가능성을 보장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DOE는 바이오 연료의 기술 연료 품질에 관한 표준 및 지침을 

수립하고(바이오 연료 혼합 가솔린 및 디젤) 연료 및 연료 관련 제품이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지 관리를 총괄한다. 

  바이오 연료법은 환경자연자원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ENR)의 모니터링과 평가에 따라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오폐수가 필리핀의 청정수

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재정 인센티

브가 제공되는데, 바이오 연료 공급과 원료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농업관련 시설 및 설비 

투자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최대 4년까지만 바이

오에탄올 수입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불충분한 국내 생산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2016년 7월에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환경문제보다 앞서 경제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만 2017년 2월 파리 협약에 서명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PNOC-AC)과 PHILIPPINE NATIONAL ALCOHOL COMMISSION (PNAC)이 추진한 정책임.

 3) 수입 원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토착 신재생 에너지 개발,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국가의 자연 생태계, 
생물 다양성 및 식량 보호에 해를 끼치지 않는 대체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이용을 목적으로 함.

 4) 바이오연료 정책의 영향이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모니터링 및 자문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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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70%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는 PEP 하에서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필리핀의 바이오에탄올 업계는 정부의 바이오연료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안

정적인 수요와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에 힘입어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성공적인 바이오에탄

올 산업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힘입어 필리핀의 바이오에탄올 공급량은 2009년 

2,300만 리터에서 2016년 2만 3,000만 리터로 약 10배 증가되었으며, 전체 에탄올 소비량의 

절반 수준으로 바이오에탄올 수입량을 감소시켰다.  

  환경측면에서도 필리핀의 에탄올 생산정책은 성공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필리핀대학

의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에탄올 법이 발효된 이래 필리핀은 약 1,000만 톤의 온실가

스를 감축했으며 2016년 한해에만 약 200만 톤을 감축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의 노킹 방지용 첨가제인 MTBE(Melthyl Tert-Butyl Ether)가 함유된 

연료가 유출될 경우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MTBE의 사용을 완전히 중단시키

기도 했다. 

<표 3>  필리핀의 바이오에탄올 정책 역사 

년도 주요 내용

1914년
미국인이 운영하는 설탕과 코코넛 플란테이션인 Canlubang Sugar Estate에서 에탄올이 최초로 엔
진연료로 사용

1922년 마닐라에 The Philippine Motor Alcohol Corp. 설립 

1931년 20%의 에탄올과 5%의 등유가 혼합된 ‘Gasonol’이 상업적으로 판매

1937년
필리핀에서 75백만 리터의 순수 에탄올연료가 자동차, 버스, 트럭 그리고 기관차 등 광법위한 운송 
수단에 사용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으로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중단 되었다가 50년대에 생산이 30 백만 리터로 회복

1972년 Philippine National Oil Corporation (PNOC) 설립

1973-

1974년
OPEC의 석유 금수조치 기간 중 필리핀은 95%의 에너지를 석유에서 조달

1976년 PNOC Alcogas 도로주행테스트 등 실증 실험 실시

1979년
에너지청 (DOE) 과 필리핀설탕위원회 (PHILSUCOM)가 주도하는 Alcogas 특별위원회 설치하고 
Alcogas Program 시행 

1980년 Negros 섬 Occidental 주 지역 Alcogas 에탄올 15% 혼합 시행

1981년 Negros 섬 다른 지역에 확대 실시

1982년 Iloilo, Capiz, Aklan, Antique 지역에 Alcogas 시행

1983년 석유가격이 6개월 동안 4배로 폭등, 에탄올 혼합 20%로 확대 및 가격 보조 시행

1986년 미르코그 정부 출범과 함께 ALcogas Program 종료

주: Ethanol in the Philippines A Policy Paper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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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필리핀정부가 추가적으로 혼합 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대두 

되고 있다. 불충분한 국내의 원료 작물의 공급과 높은 국내 에탄올 가격이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의 하나이고, 새로운 에탄올 시설과 유통인프라에 대한 부적합한 투자, 조세정책 

및 기타 석유 화석 연료 대비 바이오연료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이 대두되고 있다.

1.4. 에탄올 유통 상황

  필리핀 DOE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1개의 에탄올 생산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며, 지속적

인 에탄올 연료의 소비 증가로 2009년 이래 지속적으로 신규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생산시설의 증가는 기존의 음용알코올 생산시설을 연료 에탄올 생산시설로 바꾸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는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에 비해 저렴하며, 단지 2~3개월 이면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 4>  에탄올 생산 시설현황 (개소, 백만리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설 수 2 3 3 4 4 8 8 10 11 13

생산 능력 49 79 79 133 133 222 222 282 322 397

가동률 (%) 47 13 5 26 54 52 76 82 85 71

주: USDA GAIN Report Philippines Biofuels Situation and Outloo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7년 평균 에탄올 생산시설의 가동률은 약 85%에 달하는데, 현재 계획 중인 7,500만 

리터 용량의 두 개의 에탄올 공장이 추가로 가동되면 2018년에는 전체 시설은 13개소, 

총 생산능력은 3만 9,700만 리터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가동 중인 11개의 에탄올 생산시설 

중 6개소는 루손 (Luzon) 섬에 위치하고 나머지 5개는 비사야스 (Visayas)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 

1.5. 에탄올 생산 현황

  <그림 1>을 보면 필리핀의 가솔린 사용량은 경제발전과 중산층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2016년 보다 약 5% 증가한 60억 

2,800만 리터를 소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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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필리핀의 가솔린 사용량 추이 

자료: USDA GAIN Report Philippines Biofuels Situation and Outloo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의 필리핀 연료용 에탄올의 수급상황을 보면 가솔린 사용량의 증가세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2009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는데, 2009년 8,700만 리터에

서 2017년 5억 7,400만 리터로 8년 동안 소비량이 6.6배 증가하였다. 아울러 국내산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도 2009년 2,300만 리터에서 2017년 2억 7,400만 리터로 약 10배 증가하였으

며, 바이오에탄올 수입량은 2014년 3억 3,900만 리터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국내 바이오에

탄올의 생산 증가로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3억 리터를 수입하였다.  

<그림 2> 필리핀 연료용 에탄올 수급 추이 

주: USDA GAIN Report Philippines Biofuels Situation and Outloo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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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바이오에탄의 국내 생산 규모를 감안하면 2020년까지는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의 

수입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5>의 필리핀 정부 자료를 인용한 USDA GAIN 

Report에 따르면 2017년 및 2018년 평균 혼합비율은 거의 10% 수준에 이르고 있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 추이(백만 리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료에탄올 
소비량

87 150 219 283 369 454 479 490 574 605

가 솔 린 
소비량

3,784 3,918 3,882 4,114 4,365 4,547 5,211 5,741 6,028 6,329

혼합비(%) 2.30 3.83 5.64 6.88 8.45 9.98 9.19 8.54 9.52 9.56

주: USDA GAIN Report Philippines Biofuels Situation and Outloo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6. 필리핀의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전망

  필리핀 정부는 에너지법을 통해 2020년에 에탄올 의무혼합량을 20%까지 높이려는 의욕

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표 2>의 가솔린 소비량 기준으로는 2020년 20% 혼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4억 리터의 에탄올이 필요하고 생산능력을 현 수준인 4억 리터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고 할 경우 수입규모는 현재의 3억 리터에서 7억 리터까지 크게 늘어야 

하는 상황이다. 

<표 6>  가솔린 연료 사용 전망 (백만 리터)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6,329 6,645 6,978 7,327 7,693 8,078 8,481 8,906 9,351 9,818

주: USDA GAIN Report Philippines Biofuels Situation and Outloo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필리핀의 경우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중산층의 비중 확대에 따른 자동차 보급 확대가 

예상되고, 현재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의 대기환경의 악화를 개선할 대안의 하나로 

지속적인 바이오에탄올 연료의 보급 확대정책의 시행이 요구되는 만큼 지속적인 바이오에

탄올 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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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의 바이오에탄올 산업

2.1. 바이오에탄올 원료 작물

  태국은 바이오에탄올 생산 원료로 사탕수수, 설탕가공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인 당밀과 

카사바 뿌리를 사용하고 있다. 태국 정부와 업계는 셀룰로오스 계와 같은 2세대 바이오에탄

올과 조류를 사용한 3세대 바이오에탄올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이나 아직 상업화단계에 이르

지 못하고 있다. 

2.2. 태국의 사탕수수 생산 동향

  <표 7>에 따르면 2017/18년 태국의 사탕수수 생산량은 양호한 기상여건과 생산면적 증가

에 힘입어 2016/17년 보다 12.1% 증가한 1억 5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증가한 

설탕 가공시설도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기도 했는데, 2017/18년 기간 중 설탕가공시설은 

54개소로 2015/16년에 비해 2개 시설이 증가하였다. 한편 2016/17년에는 생육기의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9,370만 톤이 생산되었다. 

<표 7> 사탕수수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천ha)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생산량 95,700 100,500 100,750 105,800 104,600 95,047 93,700 105,000

생산면적 1,200 1,280 1,361 1,411 1,460 1,470 1,425 1,540

에탄올가공
사용량

300 500 750 800 800 1,407 1,000 1,000

주: USDA GAIN Report Thailand Sugar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7/18 년 에탄올 생산을 위한 사탕수수의 소비량은 2016/17년과 같은 100만 톤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15/16년 대비 28.9% 감소한 수준으로 국제 설탕가격의 상승에 따라 

보다 많은 사탕수수가 수출용 설탕 생산에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표 8>의 바이오에탄올 

원료별 사용추이에 따르면 사탕수수를 사용한 에탄올 생산량은 전체 에탄올 생산량의 5%

에 불과하다. 약 65%는 설탕 가공부산물인 당밀로 만들어지며, 30%는 카사바를 원료로 

생산된다. 당밀의 원료사용량이 201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사탕수수의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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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카사바 원료 생산시설 확충으로 카사바 원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표 8>  바이오에탄올 원료별 사용 추이 (1,000 MT)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탕수수 160 480 486 654 760 882 915 787 730

당밀 1,287 1,100 1,415 1,418 2,615 2,895 3,166 3,067 2,914

카사바 557 925 650 465 1,670 1,864 2,166 3,014 3,859

주: USDA GAIN Report Thailand Sugar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3. 바이오에탄올 생산촉진 정책

  태국정부는 석유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 대체에너지 개발 5개년 계획인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Plan(AEDP) 2008-2012을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15년간의 국가 신재생

에너지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가 에너지 수요의 20%5)를 대체 에너지로 

공급하며, 그 중 4.1%를 바이오 연료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AEDP에 따르면 15개년 에탄올 개발계획을 통한 단기, 중기, 장기 에너지 바이오 에탄올 

생산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단기인 2011년까지는 1일 300만 리터, 중기인 2016년까지는 

620만 리터, 장기인 22년까지는 900만 리터로 설정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AEDP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급과 수요측면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측면에는 카사바와 사탕수수

와 같은 대체연료 원료의 생산 증가와 새로운 원료 개발에 대한 지원과 연구투자를 확대하

며, 공급측면에서는 2012년 10월까지 옥탄가 91 E10연료의 판매 중단,6) E20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E20판매 주유소를 확대 지원을 포함 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업체에 

대하여 E20, E85 및 가변연료 차량(Flex-fuel vehicles)에 대한 소비세 감액 조치와 바이오에

탄올 연료의 소비 촉진을 위한 대 소비자 홍보 강화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어 2015년 10월에는 태국의 국가 에너지 계획(2015 ~ 2036) 또는 태국의 종합 에너지 

 5) 동 목표는 2011년 12월 개정안을 통해 25%로 확대됨.

 6) 옥탄가 91 E10 연료는 에탄올이 10% 혼합된 연료로 전체 연료 소비량의 40%를 차지하는 주 연료로 에너지 청은 바이오 
에탄올 연료 소비를 배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옥탄가 91 E10 연료의 판매를 중단하여 E20 연료의 판매 확대를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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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TIEB 2015)이 승인되었는데, TIEB 2015에는 대체 에너지개발계획(AEDP), 전력개발계

획 (PDP), 에너지효율개발계획(EEDP), 석유개발계획(ODP) 및 가스개발계획GDP)은 물론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COP 21)에서 태국이 이행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반영하였다. 

  TIEB 2015의 결과로 AEDP 2012(2012-2021)는 새로운 AEDP 2015(2015-2036)로 대체되

었으며, AEDP 2012와 AEDP 2015는 모두 환경보호보다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내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정된 AEDP 2015은 기존의 계획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모든 국가 에너지 계획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했다. AEDP 2015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30%가 2036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나올 것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였

으며, 바이오 연료의 비율은 2015년 연료 에너지 사용량의 7%에서 2036년까지 25%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바이오에탄올 소비목표도 2015년 11억 8,000리터에서 2036년 41억 

리터로 대폭 확대되었다.  

2.4. 에탄올 유통 상황

  2017년 현재 태국에는 23개의 에탄올 생산시설이 가동 중에 있으며, 2009년 이래 지속적

으로 신규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초에는 2개의 새로운 카사바 원료 에탄올 생산 

시설이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생산능력 기준으로 보면 전체 에탄올 생산능력은 18억 리터로 

당밀 원료 에탄올이 10억 리터(56%), 사탕수수 원료 에탄올이 1억 리터(5%), 카사바 원료 

에탄올이 7억 리터(39%)를 차지하게 되었다.   

<표 9> 에탄올 생산 시설현황 (개소, 백만리터)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설 수 11 19 19 19 21 21 21 21 23 23

생산 능력 581 977 977 977 1,307 1,472 1,472 1,472 1,815 1,815

가동률 (%) 80 53 63 81 80 73 81 88 76 83

주: USDA GAIN Report Thailand biofuels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바이오에탄올 혼합연료는 정부의 석유기금 성격인 State Oil Fund를 활용한 E20와 E85 

연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가격보조 정책에 힘입어 E20와 E85 연료가 전체 가솔린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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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E20와 E85 연료 가격은 고급가솔린 연료에 비해 

30~40%가 저렴하고, E10은 약 20%정도 저렴하다. 바이오 에탄올 혼합연료 판매 주유소는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 4월 현재 태국 전역에 E20 주유소가 3,396개소, E85는 

1,000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와 20% 증가하였다.   

<표 10>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 추이 (백만 리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료에탄올 
소비량

457 453 450 509 949 1,053 1,179 1,280 1,360 1,460

가 솔 린 
소비량

7,524 7,418 7,331 7,705 8,233 8,567 9,714 10,680 11,200 11,800

혼합비
(%)

6 6 6 7 12 12 12 12 12 12

주: USDA GAIN Report Thailand biofuels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5. 에탄올 생산 현황

  태국 정부는 현행 AEDP 2015 기존계획의 2036년 바이오에탄올 생산목표를 41억 리터에서 

26억 리터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의 주원료인 당밀과 

카사바의 원료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된 원료공급으로 당초 

에탄올 소비 증대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 1월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옥탄가 91 E10 

<그림 3>  태국의 가솔린 사용량 추이

주: USDA GAIN Report Thailand biofuels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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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판매 중단계획을 연기한 바 있다. 옥탄가 91 E10 연료는 전체 에탄올 혼합연료의 

4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연료로 에너지 청은 바이오에탄올 연료 소비를 배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옥탄가 91 E10 연료의 판매를 중단하여 E20 연료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그림 4>의 태국의 연료용 에탄올 생산량을 보면 2017년에는 13.7억 리터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는데, 주된 사유는 2017년 초에 2개의 새로운 카사바 원료 에탄올 생산시설이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개의 새로운 에탄올 시설은 전체 에탄올 생산 능력을 25%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생산량 13.7억 리터 중 약 60%인 8억 2,000리터는 

당밀원료 에탄올에서, 35%인 4억 8,000리터는 카사바 원료에서, 나머지 5%인 7,000리터는 

사탕수수 원료에서 생산되었다.

  2018년 연료에탄올 생산은 15억 리터에 이를 전망인데, 이는 2017년 보다 8% 증가한 

것이다. 2017/18년 사탕수수 생산이 1억 500만 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당밀생산이 증가하여 

2017년 보다 29%가 증가한 380만 톤의 당밀로 9억 리터의 에탄올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

다. 또한 현재 1개소인 사탕수수 원료 에탄올 공장은 완전 가동상태로 매년 약 100만 톤의 

사탕수수를 사용하여 약 7,000만 리터의 에탄올 생산이 예상되고 카사바 원료 에탄올은 

2017년 보다 17%가 감소한 320만 톤의 카사바를 사용하여 5억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 태국의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수급 추이 

주: USDA GAIN Report Thailand biofuels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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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태국의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전망

  태국 정부는 E20와 E85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E20와 E85에 대한 가격보조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며, 비록 에탄올 생산원료의 공급부족으로 2018년에는 옥탄가 91 E10 연료의 

판매 중단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옥탄가 91 E10 

연료의 판매를 중단할 경우 옥탄가 91 E10 연료 소비자의 50%는 E20 연료를 사용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이 경우 바이오에탄올의 소비는 연간 17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

며, 매년 약 3억 3,000만 리터의 추가적인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요구된다. 결국 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자국의 바이오 에탄올 산업의 확대는 목표 달성 시점의 문제이지 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가솔린 연료사용전망 (백만리터)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1,800 12,400 13,000 13,650 14,330 15,050 15,800 16,600 17,430 18,300

주: USDA GAIN Report Thailand biofuels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인도의 바이오에탄올 산업

3.1. 바이오에탄올 원료 작물

  인도는 바이오에탄올 생산원료로 설탕 가공 부산물인 당밀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있다. 당밀은 사탕수수 생산량과 설탕의 국제 시장가격 추이에 영향을 받고 있어 안정적

인 원료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15년 6월 연합내각에서 사탕수수나 

사탕수수 원액을 에탄올 생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비식용원료인 셀룰로오스 

계 에탄올과 같은 2세대 에탄올의 생산과 공급을 허용하고 있어 2세대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2. 인도의 사탕수수 생산 동향

  <표 12>에 따르면 2017년에는 기상연건의 호조와 재배면적의 증가 (2016년 450만 ha보다 

증가한 470만 ha)로 사탕수수 생산량은 전년 보다 15% 증가한 3억 3,000만 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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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당 수확량도 ha당 70톤으로 전년도 64톤 대비 9.3% 증가 했다. 매년 생산량의 30%~40%

가 연료용 에탄올과 음용 및 산업용 알코올 생산에 사용되며, 그 중 35%~45% 가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사용된다. 2009년 인도 정부의 바이오에탄올 연료에 대한 소비촉진 

정책 시행 후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생산비중이 20% 미만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2> 사탕수수 생산 추이 (단위: 천 톤, 천ha)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생 산 량 342,380 347,870 341,200 346,810 350,810 348,450 288,000 330,000

생산면적 4,940 5,090 5,060 5,120 5,030 4,960 4,500 4,700

에탄올가공사
용량7)

102,380 87,870 89,700 104,810 105,460 110,450 98,000 110,000

주: USDA GAIN Report India Sugar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바이오에탄올의 주원료인 당밀의 소비 추이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료 작물인 사탕수수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어 불안정한 수급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3> 바이오에탄올 사용원료 별 소비 추이 (1,000 MT)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당밀 417 208 1,521 1,271 1,592 1,458 2,854 4,625 2,917

주: USDA GAIN Report India Biofuel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3. 바이오에탄올 생산촉진 정책

  2009년 12월에 승인된 인도의 바이오연료정책(National Policy on Biofuels)은 정해진 

시기의 수요에 부응하여 최소 수준의 바이오에탄올을 공급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2017년에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 모두 20%의 혼합비율을 달성한다는 의욕적

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운송부문에 가솔린과 디젤유의 대체연료인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핵심연료로 부각시켜, 인도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협약 

 7) 에탄올 가공사용량에는 음용과 산업용 에탄올 생산에 사용된 사탕수수를 포함하며,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의 비중은 전체 에
탄올 생산량의 35%~45%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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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선도한다는 것이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석유수입량을 10% 포인트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과거에도 인도정부는 EBP(Ethanol Blending Programme)의 실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탕

수수를 재배하는 모든 주에서 유통되는 가솔린에 에탄올 10%를 혼합하는 의무제를 권장하

였는데, 이는 에탄올 생산이 과잉인 주가 부족한 주에 연료용 에탄올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 바이오에탄올 혼합목표인 5%를 달성하기 위한 시도였다. 특히 바이오에탄올 

연료에 대한 소비세면제와 준정부 기관인 OMC가 고정가격으로 독점 공급하는 가격제도와 

같은 정책결정은 2016년 3.3%의 높은 혼합비율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석유 수입을 감축시켜 약 3억 5,000만 달러의 외화를 절감했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도 정부는 비식용 원료인 셀룰로오스계 에탄올과 같은 2세대 에탄올

의 생산과 공급을 허용하였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석유·천연가스부 (MoPNG)에 바이오 

연료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표 14>  인도의 주요 바이오에탄올 정책도입 상황 

년도 주요 내용

 2003년 MoPNG 9개주와 5개 연방직할령에 5% 에탄올 혼합의무제 시행

 2006년 인도정부 20개주와 4개 연발직할령에 5% 에탄올 혼합의무제 확대

 2008년 연방내각에서 국가바이오연료정책 (NBP) 승인, 인도 모든 주에 5% 에탄올 혼합의무제 시행

 2010년 인도정부 바이오에탄올 공급가 고정가격제 시행

2012년 OMC 10억리터의 에탄올 조달 목표 수립하였으나 에탄올 공급부족으로 305백만리터 만 조달

2014년
인도 정부 EBP 목료를 5%에서 10%로 상향 조정 검토 및 OMC를 통한 에탄올 공급 가격 통제 
정책 시행

2015년 가솔린 혼합용에탄올에 소비세 면제

2017년
현재까지의 상황 고려시 5%의 혼합목표 (17억리터)의 달성 가능성은 있으나 10% 혼합은 현실성
이 없는 것을 보여 줌

주: USDA GAIN Report India Biofuel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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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에탄올 유통 상황

  인도에는 연간 약 45억 리터의 정류된 정신(알코올)을 생산할 수 있는 약 330개의 증류소

가 있다. 이 중 약 162개 증류소가 22억 리터 이상의 음용 및 산업용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생산 비중은 최근 40%~50%를 차지하고 있다. 

 

<표 15> 에탄올 생산 시설현황 (개소, 백만 리터)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시설 수 115 115 115 115 115 115 160 161 161 162

생산 능력 1,500 1,500 1,500 2,000 2,000 2,000 2,100 2,210 2,215 2,300

주: USDA GAIN Report India Biofuel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6>에 따르면 전체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2015년 약 23억 리터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최근 3년 간 하락세에 있다. 주된 이유는 원료 작물인 사탕수수 원료의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인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수입량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6>  에탄올 생산 및 사용 추이 (단위: 백만 리터)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기 이월 453 100 113 31 58 58 74 59 94 65

에탄올 생산량 1,073 1,522 1,681 2,154 2,057 2,002 2,292 2,061 1,651 1,894

수입량 278   144  61 5   108   194 203 400 500 600

수출량  14   53 119  177 233 180   165 136   100   120

 에탄올소비량 1,690 1,600 1,705 1,955 1,932 2,000 2,345 2,290 2,080 2,420

 연료용소비량   100   50   365   305   382   350   685 1,110   700   850

  이월재고   100   113   31   58   58   74   59   94   65   19

주: USDA GAIN Report India Biofuel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5. 에탄올 생산 현황

  인도는 2017년에 약 16억 5,100만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하였으며 그중 약 42.3%인 7억 

리터가 연료용 바이오에탄올에 사용되었다. 이는 2016년 11억 1,000리터에 비해 약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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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남부와 서부 주의 사탕수수의 작황 부진에 따라 당밀 생산이 감소하

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연료용 에탄올 수급 상황을 감안할 경우 5%의 바이오에탄올 혼합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10%의 목표 달성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인도의 가솔린 사용량 변화 추이 

주:  USDA GAIN Report India Biofuel Annual 201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표 17>의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 추이를 보면 2016년 혼합비율은 국가 평균 3.3%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휘발유 가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에탄올 혼합연료 가격과 2014

년부터 시행된 연료용 에탄올 공급기관인 OMC의 가격 통제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7>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 추이 (백만 리터)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료에탄올 
소비량

100 50 365 305 382 350 685 1,100 700 850

가 솔 린 
소비량

17,606 19,563 20,716 21,842 23,749 25,848 29,651 33265 35,838 38,610

혼합비
(%)

0.6 0.3 1.8 1.4 1.6 1.4 2.3 3.3 2.0 2.2

주: USDA GAIN Report India Biofuel Annu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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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인도의 에탄올 사용량 변화 추이 

주: USDA GAIN Report India Biofuel Annual 201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3.6. 인도의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전망

  인도는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확대되는 중산층 인구와 

이에 따른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향후 가솔린 연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기 환경오염 문제가 현 정부의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되어 바이

오 에탄올의 소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세대와 3세대 바이오에탄올 개발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의지가 강해 향후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기대된다. 

<표 18> 가솔린 연료사용 전망 (백만 리터)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38,610 41,596 44,814 48,280 52,014 56,038 60,372 65,042 70.073

주: USDA GAIN Report India Biofuel Annual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시사점

   바이오에탄올 산업은 필리핀, 태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연료에너지 안보확보, 

기후변화 대응,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앞장서서 육성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미래형 산업이다. 본 자료에서와 같이 필리핀, 태국, 인도 등 바이오에탄올 산업화 국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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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 경제상황과 산업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동 산업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대기 환경 개선과 해묵은 옥수수 재고의 수급문제 

해소 등을 위해 2020년 전국적으로 E10 의무 혼합제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이미 2009년

부터 청정한 환경을 위해 연료의 옥탄가 향상제로 MTBE 대신 바이오에탄올을 기반으로 

하는 ETBE(Ethyl Tertiary Butyl Ether)8)를 사용토록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베트남, 인도네시

아 등 많은 주변국들이 바이오에탄올 산업의 기반 구축과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추구하는 공통적인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연료에

너지의 안보 확보, 둘째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과 도시지역의 대기환경의 질 개선, 그리

고 셋째는 바이오에탄올 연관산업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다.

  이러한 목표는 우리나라도 간과할 수 없는 목표이다. 100%의 원유를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로 국제 원유가격이 폭등할 때 마다 안정적인 조달과 연료 가격의 안정화

에 큰 어려움을 겼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관련업계도 

바이오에탄올이 청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의 하나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경쟁력 있는 원료 작물이 없어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산업화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석유 의존적

인 연료에너지의 다양화, 갈수록 악화되는 자동차에서 배출 되는 초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대기 환경의 문제의 개선책으로 바이오에탄올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아울러 미국, 필리핀, 인도, 태국 등 바이오 에탄올의 산업화가 진전된 국가들

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비식용 원료를 이용한 셀룰로오스계나 해조류를 이용한 2세대와 

3세계 에탄올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향후 바이오에탄올 산업분야의 

아웃사이드가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8) 연료의 옥탄가 향상제로 사용되며 MTBE는 메탄올을 원료로 만들어 지는 반면 ETBE는 바이오에탄올을 원료로 만들어짐.  
가솔린에 첨가된 MTBE의 유해성분이 지하로 누출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04년과 2005년 캘리
포니아와 뉴욕주에서 사용을 금지한 이래 많은 국가에서 MTBE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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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기에 개황

  유럽 북서부에 위치한 작은 나라 벨기에는 네덜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벨기에는 북쪽의 ‘플랜더스(Flanders)’ 지역, 남쪽의 ‘왈로

니아(Wallonia)’ 지역, 수도 브뤼셀, 즉 지리에 따라 세 개의 지역권으로 구분되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으며, 그 하위에는 다시 10개의 주(province)로 구성된다. 이러한 지리적 구분 

외에도 벨기에는 다시금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공동체로 구분되는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통 플랜더스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왈로니아 지역은 불어를 사용하지만 

구분된 지역권에 따라 반드시 동일한 언어공동체 속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왈로니아 

지역의 동쪽 일부는 독일어 공동체에 속하며 브뤼셀에서는 네덜란드어와 불어가 공식문서

에 사용된다. 

  18세기 말까지 벨기에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이후 다시금 네덜

란드에 병합되는 등 열강들에 둘러싸여 세력다툼에 희생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이지만 여러 개의 언어권으로 구성되고 지역정부의 영향력이 큰 까닭은 1830년 벨기에

가 네덜란드에서 독립한 때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독립 당시만 하더라도 벨기에 전체가 

불어를 단일 공식 언어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주요 공식 문서들이 불어로만 작성되면서 

본래 네덜란드어를 쓰던 이들이 점점 정치참여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저항하면서 1차 세계

대전 이후 벨기에 내 언어권이 분리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인해 지역 간 대립이 

매우 큰 편이다. 2007~2011년 특정 주의 선거구 분할 문제에 대한 지역 정당 간 의견 불합치

 * KU Leuven 대학교 박사과정(hyejin.lee@student.kuleuven.be).



70 ∙ 세계농업 2018. 3월호

로 541일 동안 중앙정부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이는 2010년 이라크의 무정부 기록(249일)을 

넘어 최장기간 신기록을 경신한 것이다(The telegraph 2011). 또한 다소 과장되긴 하지만 

한 논문(Deam 1998)에서 인용한 벨기에 역사학자의 표현은 벨기에의 정치적 상황을 단적으

로 드러낸다. “벨기에에는 정당과 지역들만이 존재할 뿐, 국가는 없다. 이 군주 국가는 하룻

밤을 지내기 위해 친 텐트처럼 풍랑으로부터의 피신처 역할은 하지만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벨기에 국토면적은 3만 528km2(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약 삼분의 일에 

해당한다. 전체 국토면적 중 플랜더스가 44.3% 왈로니아가 55.2%를 차지하여 왈로니아의 

면적이 10.9% 더 크지만 인구 밀집도는 플랜더스가 약 두 배 더 높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토 이용면적은 농업이 44%이며 이어 산림면적이 23%, 주거면적이 20%를 차지

한다. 산림면적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농경지의 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거면적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1>  2015년 벨기에 국토 이용 현황

농업     산림 및 기타 자연     주거    기타    물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a:22). 

  2016년 벨기에의 GDP은 4,216억 유로(한화 약 552조)로, 유럽 총 인구의 2.2%에 해당하

는 적은 인구이지만 유럽연합 내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은 2.8%로 비교적 높아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GDP의 68.7%가 3차 산업 서비스부문에서 발생하는데 서비스 

부문 중에서도 무역·교통·접객업이 2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행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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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법인서비스 18.2% 순이다. 산업부문의 GDP 14.9%를 더하면 총 GDP의 83.6%가 

산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우리나라의 

농업 GDP 비중(2016년 기준 약 2%) 보다 낮다. 2007년 대비 2016년 부문별 GDP는 증감률이 

농림어업 부문에서 유일하게 감소(-9%)한 것으로 보아(Statistics Belgium 2017a) 벨기에 

농업도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  2016년 벨기에 GDP 부문별 비중

농림어업   산업    건설업    서비스   기타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a:35). 

2. 농업 현황

2.1. 개황

  벨기에 농업의 주요 특징은 도시 근교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이 많다는 점이다(Foreign 

affairs, foreign trad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2016). 도시 근교 농업(peri-urban 

agriculture)은 도시 내 혹은 주변에서 행해지는 농업으로써, 도시 거주 인구의 필요에 사용

될 수 있는 토지, 물, 에너지, 노동력 등의 자원을 이용하는 농업을 일컫는다(FAO 2015). 

또한 인구 밀집도가 높아 거주 및 산업 지역, 도로 기반 등의 기타 토지 이용계획과 농지 

간 경쟁적인 상태에 놓여있다. 높은 농지 가격은 농업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young farmers)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소득과 더불어 쉽지 않은 

농업의 노동 여건은 신규 농업인들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벨기에는 농가의 시설투자 지원과 청년농업인의 진입을 장려하는 데 주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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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 조직과 수직적 통합 조직의 설립을 통해 

식품 생산 체인에서 농업인들의 협상력을 강화코자 한다. 벨기에 대부분의 과일·채소 재배 

농가는 생산자 조직, 낙농가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일·채소 재배 

농가의 생산자 조직 참여율은 95%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European 

commission n.d.). 

  어떤 여건 하에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벨기에 농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역사·정치적 배경을 고려하여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 지역별 농업 특징을 소개한다. 

2.2. 농업구조 

  현재 벨기에 농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농가 수의 감소와 농업면적의 규모화라 할 수 

있다. 지난 36년 간(1980~2016) 농가 수는 68% 감소하였다. 플랜더스 지방과 왈로니아 

지역에서 매년 평균 3.2%의 속도로 농가가 사라진 것이다. 그에 비해 농업면적은 농가 수의 

감소폭만큼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농가(호당) 평균 면적이 지속적으로 규모화 되었음을 

의미한다. 1980년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은 12.45ha에서 36.13ha로 약 3배 증가했다. 농가의 

규모화는 작물재배 면적뿐만 아니라 농가당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농업 생산 전반에서 규모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가당 재배면적은 왈로니아가 

플랜더스 보다 두 배 이상 크다. 이는 플랜더스에 농가의 밀집도가 더 높고 플랜더스 지역의 

주요 농가유형(원예농가, 양돈, 양계) 특성 때문이다(Wallonie 2017). 

  벨기에 농지의 66%가 임차면적이며, 33%만이 농지소유주에 의해 경작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 회원 28개국 중 4번째로 높은 임차비중이다(Swinnen et al. 2016). 임차농지 비중

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여러 제도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높은 인구 밀집도와 도시화로 인한 

농지가격 상승이 임차비중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농지 매매 가격이 

네덜란드에 이어 11개 유럽연합 국가1)중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Swinnen n.d.), ha당 

평균 20,000~25,000유로에 달한다. 지난 30년 간 평균 4배가량 농지가격이 상승했다(Beeck 

2016). 벨기에의 느슨한 규제가 농지를 주거용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로 

인한 토지 투기로 인해 농지 가격이 상승했다. 농가가 직면한 여타 불리한 구조적, 경제적 

 1)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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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인해 농가의 수가 감소하고 동시에 대규모 소수의 농가로 경작이 집중되어 재배규

모가 커질 수 있었던 것이다(Beeck 2016; Cavailhes and Thomas 2011). 

  벨기에 전체 고용의 1.3%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가 수 감소 경향에 따라 농업 

노동력 또한 크게 축소되어 1980~2016년 동안 농업 노동력의 60%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당 노동력은 1980년 1.63명에서 2013년 1.97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고용 노동력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농업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고용 

노동력의 비중은 1980년 3.9%에서 2013년 20%로 크게 늘어났다. 이 뿐만 아니라 트랙터와 

<표 1>  벨기에 농가 수·농업면적·농업노동력 추이
단위: 호, ha, ha/호, 명, 명/호

1980 1990 2000 2010 2014 2015 2016

벨기에 전체

농가 수 113,883 87,180 61,926 42,854 37,194 36,921 36,910

농업면적 1,418,121 1,357,366 1,394,083 1,359,019 1,333,398 1,333,884

호당 재배면적 12.45 15.57 22.51 31.71 35.85 36.13

농업 노동력 185,134 142,272 107,399 80,944

가족 구성원이 
아닌 노동력

7,139 7,791 9,962 14,437

농가 당 노동력 1.63 1.63 1.73 1.89

플랜더스

농가 수 75,898 57,934 41,047 28,331 24,252 23,998 23,908

농업면적 634,397 603,896 636,876 616,866 616,301 610,839

호당 재배면적 8.36 10.42 15.52 21.77 25.41 25.45

노동력 124,658 96,015 74,695 56,575

가족 구성원이 
아닌 노동력

5,140 6,223 8,121 11,296

농가 당 노동력 1.64 1.66 1.82 2.00

왈로니아

농가 수 37,843 29,178 20,843 14,502 12,894 12,872 12,950

농업면적 783,165 752,743 756,725 740,885 714,749 717,527

호당 재배면적 20.70 25.80 36.31 51.09 55.43 55.74

노동력 60,141 46,076 32,614 24,315

가족 구성원이 
아닌 노동력

1,883 1,494 1,806 3,106

농가 당 노동력 1.59 1.58 1.56 1.68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b). 



74 ∙ 세계농업 2018. 3월호

기타 농업기계의 보급률이 증가하는 등 농업의 기계화 또한 농가당 노동력 감소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기준 농가 경영주의 연령은 50대가 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 

28.0%, 60대 이상 26.5%, 30대 9.1%, 30대 미만 1.5% 순이다.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교하면 64세 이상의 고령농과 35세 이하의 젊은 농가 경영주의 비중이 낮아 중장년층의 

농가 경영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n.d.). 플랜더스와 

왈로니아 모두 50대 연령의 농가 경영주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왈로니아의 60대 이상 

농가 경영주의 비중이 플랜더스 보다 8.1% 높게 나타나 왈로니아의 고령농 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50대 이상 연령의 농가 경영주 가운데 영농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17%,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44.6%,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38.0%로 영농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벨기에의 2014년 평균 농가당 소득은 5만 4,016유로로 조사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7c). 농가유형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높은 소득을 내는 유형은 

낙농가로 평균 7만 8,587유로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소득을 내는 유형은 가축방목 농가로 

평균 4만 2,153유로로 조사됐다. 2013년 플랜더스의 평균 농업소득은 왈로니아의 농업소득

보다 약 27% 낮았다. 플랜더스에서 가장 높은 농업소득을 보이는 농가유형은 원예 농가이며,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인 육우 농가의 소득보다 5배가량 높다(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 n.d.). 플랜더스 지역의 2006~2013년 경종농가와 원예농가 소득을 비교하면 원예농

가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2013년 기준 경종농가 대비 12.7% 높은 소득을 보인다. 

왈로니아의 가장 높은 농업소득은 경종작물 재배 농가에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인 것은 플랜더스와 마찬가지로 육우 농가이다. 왈로니아의 경종작물 재배 농가는 육우농

가 보다 약 3배 더 높은 소득을 보인다(Wallonie 2017).  

<표 2>  2014년 농가유형별 평균 소득
단위: 유로/농가

밭작물 원예작물
기타 다년
생 작물

낙농 방목가축 영농복합 평균

소득 48,582 44,276 44,592 78,587 42,153 58,635 54,01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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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의 농업소득 지표를 다른 부문 임금 지수와 비교한 추이는 <그림 3>과 같다. 산업, 

건설, 서비스부문의 임금은 큰 변화 없이 2004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지만, 농업소득

은 매우 큰 변동폭을 보이며 일정한 상승세를 찾기도 어렵다. 또한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하

면 2개 년도를 제외하고 항상 더 낮거나 비슷한 소득을 보여 농가소득 제고 및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농업소득과 건설·산업·서비스 부문 임금 지수 추이(2004–2014) 

  

       자료: European Commission(n.d.). 

2.3. 농업 생산

  곡물 재배면적은 2001년~2008년에 크게 증가했다가 이후 약간 감소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사탕무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감자 재배면적은 확대되었다. 1980

년 이후 감자 생산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여 1980년 대비 감자 생산량은 세배 늘어났다

(Statistics Belgium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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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작물별 재배면적 추이(2000, 2012~2016)
단위: ha

구 분 2000 2012 2013 2014 2015 2016

곡류 313,485 341,822 337,910 333,577 341,460 336,859

겨울 밀 200,600 205,260 186,062 193,670 198,481 204,690

겨울 보리 40,349 42,639 42,972 43,163 44,167 52,244

옥수수 35,783 67,217 73,955 62,824 58,384 52,076

특용작물 133,307 91,995 93,667 91,975 87,056 91,365

사탕무 90,858 61,165 60,191 58,602 52,341 55,504

감자 65,844 66,975 75,315 80,370 78,640 89,163

채소 2,215 1,696 1,672 1,979 2,724 2,896

사료용 작물 292,104 251,710 258,554 256,822 344,444 272,630

사료용 옥수수 166,336 170,471 177,457 178,123 173,389 168,588

목초지(일시적) 114,730 71,268 70,702 68,038 158,413 90,274

밭 채소 35,920 39,118 39,654 43,525 43,498 -

다년생 작물 20,642 22,008 22,271 22,260 22,539 -

영구 목초지 506,946 507,237 498,195 492,042 410,884 477,570

온실 작물 2,327 1,896 1,980 1,979 2,058 -

휴한지 20,097 8,418 8,462 8,037 10,159 9,160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b:17). 

  

  2015년 총 농업 면적 중 영구 목초지가 3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사료용 작물(25.6%)과 곡물(25.4%)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으나 영구 목초지가 다소 감소(-5.7%)하였고 곡물과 사료용 작물의 재배면적이 각각 3%, 

4.7% 증가했다. 영구 목초지, 사료용 작물과 곡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도축 두수로 나타난 육류 생산량을 보면 지난 십년 간 소고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산되

어왔다. 돼지고기 생산은 2006~2010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가금류는 2013년의 하락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2016년에는 

전년대비 14.5% 증가한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2016년 도축량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육류는 돼지고기로 총 가축 도축량의 78.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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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축별 도축 두수
단위: 천 두

구 분 2014 2015 2016 2016/2015 증감율

소 5,477 2,503 2,501 -0.1%

젖소 956 974 988 +1.4%

돼지 6,350 6,364 6,177 -2.9%

가금류 33,700 37,739 43,223 +14.5%

산란계 1,894 13,348 14,248 +6.7

육계 21,161 23,838 28,306 +18.7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a:25). 

  2015년 기준 플랜더스 재배면적의 56.2%가 사료작물 재배지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

고, 나머지는 경종작물이 34.9%, 원예작물 8.5%, 기타 0.4%로 구성된다(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 n.d.). 2013~2015년 평균 왈로니아의 작물별 재배면적 또한 사료작물

이 56.1%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경종작물 37.2%, 원예작물 5.6%, 기타가 1.1%를 

차지하고 있다(Wallonia agriculture SPW 2017).

<표 5>  지역별 작물별 재배면적 및 농가유형 비중
단위: %

작물별 재배면적 비중 사료작물 경종작물 원예작물 기타 계

플랜더스(2015) 56.2 34.9 8.5 0.4 100

   왈로니아
   (2013~2015 평균)

56.1 37.2 5.6 1.1 100

농가유형별 비중 축산농가 경종농가 원예농가 영농복합 계

플랜더스(2015) 53.0 23.0 13.0 11.0 100

   왈로니아
   (2013~2015 평균)

49.2 31.0 0 11.5
100

(기타8.9% 포함)

주: Eurostat에서 농가유형(farm specialisation)은 해당 재배작물이 농가소득 혹은 생산량의 최소 삼분의 이를 차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구분함. 따라서 원예작물 재배면적이 존재하더라도 농가유형별 비중에는 원예농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자료: Wallonia agriculture SPW(2017), 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n.d).

  농가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플랜더스 농가의 절반 이상(53%)이 축산농가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경종농가 23%, 원예농가 13%, 영농복합농가 11%로 구성된다<표 5>. 축산농가 가운데 

25%가 육우농가에 해당하며 낙농가 23%, 양돈농가가 17%를 차지한다. 왈로니아 또한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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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경종농가가 31%를 차지한다. 플랜더스는 왈로니아 보다 더 

집약접인 농업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예작물과 원예농가의 높은 비중이 이를 

뒷받침 한다. 

  유기농업 또한 벨기에에서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0~2016년 유기농가의 수는 

연평균 9.1% 증가했고, 유기농경지 면적은 6%, 유기농 육우 두수도 38.5% 크게 증가했다. 

유기재배의 규모는 왈로니아에서 훨씬 큰 편이지만 2016년에는 플랜더스의 유기 농지면적

이 30% 대폭 증가하여 향후 더 큰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표 6>  유기농가 수·농경지면적·육우두수
단위: 호, ha, 두

1987 1997 2010 2012 2014 2015 2016

벨기에 전체

농가 수 109 291 1,140 1,389 1,630 1,717 1,923

농지면적 1,000 6,818 48,700 59,684 66,693 68,780 78,249

육우 두수 64,009 72,487 76,443 80,269 88,682

플랜더스

농가 수 72 107 256 299 343 370 430

농지면적 417 820 3,822 4,939 5,042 5,343 6,960

육우 두수 2,676 2,797 2,901 2,565 3,161

왈로니아

농가 수 37 184 884 1,090 1,287 1,347 1,493

농지면적 583 5,998 44,878 54,745 61,651 63,437 71,289

육우 두수 61,333 69,690 73,642 77,704 85,521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b:47). 

2.4. 소비

  2010년 이후 소비자 식품 가격은 14% 증가하였으나 농업인 수취가격은 감소하였다. 2013

년 중반~2014년 중반, 농업인 수취 가격은 침체되었고 다시 소비자 가격보다 낮아졌다. 

지난 30년 동안 소비자 가격은 농업인 수취 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2013~2016년 간 

농업 생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순 부가가치 또한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보여 

농가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 돼지고기 가격이 사료가격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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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떨어져 양돈 농가의 소득이 크게 낮아졌고 육우 가격 또한 동기간 계속 하락했다. 

우유의 경우 농업인 평균 수취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낙농가 역시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다. 

<그림 4>  소비자 식품가격지수 및 농업인 수취가격 지수 변화 추이(2009~2017)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b:27). 

  

  총 소비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5년 간 감소했다. 특히 2014년에는 그 비중이 

22%에서 14%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식품류 

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빵류, 신선육류, 소시지의 소비는 절반가량 감소한 반면 가공식품은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2.5. 수출

  총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지만 수출 측면에서 농식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육가공류, 채소류, 유지류가 국가전체 수출액의 5%를 차지하고, 가공식

품·음료·담배 수출액 비중(6.2%)을 포함하면 총 비중은 11.7%에 달한다.  품목군을 세분화하

면 육고기(12.8%), 낙농제품(12.7%)의 수출액 비중이 높고 육고기, 낙농제품, 과일과채 가공

품, 곡물조제품, 음료를 포함한 5개의 품목군이 국가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55.5%)을 차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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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농식품 수출현황(2016년)
단위: 백만 유로

구 분 육가공류 채소류 유지류
가공식품·

음료·담배
계

농식품 수출액 6,535 6,104 1,381 15,682 29,702

농식품 수출액 대비 비중 22% 20% 5% 53% 100%

총 수출액 대비 비중 2.6% 2.4% 0.5% 6.2% 11.7%

자료: Statistics Belgium(2017b:43). 

  벨기에의 식품수출은 주로 유럽연합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여러 국가와 인접한 위치의 

이점을 이용한 것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로 수출하는 식품액이 전체 식품 수출액의 

57%에 달하며, 그 중 85.2%가 유럽연합 역내로 수출된다(Belgian foreign trade agency 

2015). 유럽연합을 제외한 해외로 수출되는 식품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에는 총 식품

수출액의 14.8%가 유럽연합 역외 국가로 수출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비중이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으로 201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약 17.4% 증가한 4,580억 

유로에 달한다. 반면 러시아 시장은 유럽연합과의 정치적 대립상황으로 인해 수출액이 30% 

대폭 감소했다. 급증하고 있는 벨기에의 수출시장은 브라질, 알제리, 중국으로 전년대비 

각각 31.9%, 80.4%, 23.6% 증가했다. 벨기에 식품산업협회(FEVIA)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주요 아시아 수출시장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바 있어 향후 식품교역 동향을 주목해 볼만 

하다(Fevia n.d.). 

3. 지역별 정책 주안점

  각 지역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벨기에

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한 축인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지역단위로 수립한다. 왈로니아와 플랜더스 지역

정부 모두 농업이 환경에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 감소와 농촌의 활력 향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두 축에 두는 중요도는 지역별로 서로 다르다. 왈로니아 지역정부는 질산염, 왈로니아 

토양의 약 60% 이상에서 발견되는 높은 인(phosphorus) 농도, 작물보호제의 과다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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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즉 농촌개발프로그램의 6가지 우선순위 중 

특히 ‘농림의 재복원·보호·생태계시스템 증진’에 주안점을 둔다(European Commission 

2017a). 목표별로 농지면적의 일정 비율을 설정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제도는 농지면적의 

20%, 수질관리 증진 기여는 16%, 토양관리 증진은 14%로 설정하였다. 또한 8만 ha의 농지면

적은 유기농업 전환 및 지속 지원금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농업 환경측면 이외에도 농가 

수 감소 대응방안으로 청년농업인을 위한 570여개의 프로젝트 지원,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참고: 벨기에의 농업인 조직

  벨기에는 사회주의노동운동과 기독교농민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농업인 조직 및 

협동조합 형성이 역사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과일채소 협동조합

인 벨오타(BelOrta), 낙농협동조합인 밀코벨(Milcobel)이 있다. 과일채소 전체 시장에

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8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낙농협동조합 

또한 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Bijman et al. 2012). 2008년 기준 밀코벨은 약 8.2억 

유로, 벨오타는 약 3.7억 유로의 수익을 냈다(Departement Landbouw en Visserij 2013). 

  벨오타 협동조합은 경매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농업인들의 판로를 보장하여주는

데, 이는 구매업체(retailor) 보다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구매업체들은 미리 

긴 시간을 두어 구매량을 결정하고 동일한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이 더 투명하고 거래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경매방식을 

더 선호한다. 생산자들의 시장 교섭력이 강화되므로 가격 변동성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과일채소류의 경우 수확 후 보관기간이 짧아 구매업체와의 거래보다 경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유리한 점도 과일채소류 협동조합이 발달한 이유이다. 네덜란드의 

생산자들이 벨기에의 벨오타 조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비중도 높은데, 이는 경매

를 통한 가격결정이 구매업체의 횡포로 인해 네덜란드에서는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협동조합을 통한 산지조직화가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 이유와 더불

어 벨기에 각 지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벨기에가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는 총 64개로,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협동조

합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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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한 농식품체인 참여 촉진 지원,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 향상

을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플랜더스 지역정부는 특히 “농촌의 활력과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청년농업인,  

혁신 및 교육, 농업의 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 향상, 농촌의 활력과 삶의 질 증진 등 4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European commission 2017b). 농업인조직 수립 지원정

책은 플랜더스 농가 수의 약 5%(1,200호)를, 청년농업인 지원 또한 1,400호를 대상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촌 활력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다.

4. 맺음말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작은 나라인 벨기에는 

높은 인구밀도와 도시화, 비교적 느슨한 제도로 인해 농지 매매가격이 매우 높고, 농업소득

은 최근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가 수는 급격이 하락하고 호당 재배면적은 규모화 

되는 등 현재 벨기에 농업이 직면한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대응해 벨기에 

각 지역정부에서는 청년농업인 진입과 농업시설 투자, 그리고 농식품체인에서 농업인의 

가격협상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 조직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액이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으로 지리적 이점과 탄탄한 생산자 

조직 육성을 통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의 농업강국과 해외에 수출하는 농식품가

치는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농업이 현재 당면한 과제 또한 벨기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감소하는 농가 수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산지조직화, 

축산 및 원예농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양분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벨기에의 접근 

방식을 계속 주시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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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위생조치와 국제식물보호기구 

  식물위생조치는 한 국가 내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역병해충의 유입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규제 또는 다른 공식적인 절차를 말한다. 식물위생조치에는 수입 금지, 

수입국 국경에서 수입검역검사, 수출국에서 수출검역검사, 소독, 재배지에서 검사 등이 포함

된다. 여기서 식물은 재배되는 작물뿐만 아니라 산림, 자연 환경에 있는 식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병해충(pest)은 식물병과 해충 뿐 아니라 잡초와 자연 환경에 방출되어 식물

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식물(Living Modified Organisms)도 포함된다. 

검역병해충은 해당 지역에 분포하지 않거나 또는 널리 분포하지 않으면서 공식적 방제가 

이루어지는 잠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은 농산물 수입에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적용하여 수입 

농산물을 통하여 검역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과일, 

채소, 종자, 묘목 같은 식물은 병해충유입의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엄격한 수입요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식물위생조치를 과학적이고 국제적으로 조화롭게 적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식물보호기구(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는 UN 

산하 국제기구로 식물위생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on Phytosanitary Measures, 

ISPMs)을 제정하고 그 이행을 지원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koy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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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PC 개요

2.1. IPPC의 목적

  IPPC 협약의 주요 목적은 식물 병해충의 국제적인 확산과 유입을 방지하며, 그들의 방제

를 위한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통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위하여 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IPPC가 설립되어 활동 중이며 현재 183개국이 체약국이다. 

2.2. IPPC의 역사

  식물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협약은 1881년에 시작되었다. 1860년대에 북미에서 수입된 

포도 묘목을 통하여 유럽으로 전파된 phylloxera라는 진딧물 종류가 유럽 포도주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자, 유럽의 5개 포도주 생산 국가들이 모여 외래 식물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간 협력을 위한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식물위생조치의 개념이 만들

어졌다. 

  이후 1929년에 로마에서 IPPC 협약이 서명되었고, 1951년 FAO에서 채택됨으로써 본격적

인 국제기구가 발족되었으며, 1952년 4월 IPPC 협약의 효력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초기

인 1953년 IPPC 체약국이 되었다.

  이후 IPPC는 식물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기구로 존재하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면서 1989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에서 식물위생 분야 

국제기준 작성 국제기구로 인정을 받았다. 1992년 FAO 본부가 있는 이태리 로마에 IPPC 

사무국이 설립되었고 국제기준을 작성하는 국제기구로서 본격적이 활동이 시작되었다. 

1995년 3개의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1995년 세계무

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발족과 SPS 협정이 효력을 가짐에 따라 새로운 식물위

생 추세에 맞도록 IPPC 협약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어, 논의를 거쳐 1997년 협약 개정이 

합의되었다. 개정된 협약은 2005년 회원국 2/3의 동의에 따라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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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IPPC의 조직 및 예산

  IPPC는 FAO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나 FAO 일반규칙 14조에서 인정하는 별도의 협약에 

의해 부분적 독립성을 가지는 특별조직이다. 이에 따라 별도의 사무국이 운영되며, 체약국들

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식물위생조치위원회(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 

CPM)가 매년 개최되어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CPM은 보통 매년 3~4월에 개최되며 회원국

의 1/2 이상이 참가해야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 체약국을 대표하는 대표단은 자국의 외교

부 또는 농업부 장관의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대표단으로 인정받는다.

  체약국들은 FAO 지역구분에 따라 7개 지역으로 나누어지며(아시아, 남서태평양, 카리브

안 및 라틴, 북미, 유럽, 아프리카, 근동),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장단을 선출한다. 의장단은 

보통 년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총회 기간 외에 필요한 행정, 재정 및 사업 을 총회에서 정한 

방침에 부합하도록 검토 및 결정한다. 의장단 산하에는 예산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집행을 

감독하여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된 재정위원회가 있다. 

  CPM의 사업 방향 설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그룹회의가 매년 개최된다. 전략기획

그룹 회의는 관심 있는 체약국 대표가 참가할 수 있으며 매년 10월 개최되고 보통 20여 

개국 30여명이 참가한다. 

  또한 IPPC의 주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CPM 산하에 기준위원회와 이행 및 능력개발 

위원회가 공식적인 보조기구로 설립되어 있다. 기준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성, 

지역과 선진국/개도국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되고 년 2회 회의를 개최하여 ISPMs 관련 논의

와 초안 검토, 채택을 위한 총회 상정 여부 등을 결정한다.

  기준위원회 아래에는 분야별 전문가 기구인 기술패널이 있다. 현재, 5개 기술패널(식물위

생 용어, 병해충 진단 프로토콜, 식물위생 소독처리, 병해충무발생지역과 과실파리 관련 

시스템적 접근, 산림 검역)이 활동 중이다. 이들 패널은 해당 분야의 ISPM 초안을 작성하거나 

ISPMs 관련 자문 및 기술적 검토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ISPM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가작업단은 주제에 따라 각국이 추천한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 

7~12명으로 구성되며 ISPM 제․개정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1회 또는 필요시 추가의 

회의에 참가하여 작성된 초안을 기준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행 및 능력개발 위원회는 기존의 능력개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2017년 새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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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보조기구로 전문성, 지역과 선진국/개도국 안배를 고려한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년 2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행 및 능력개발 위원회는 IPPC 협약과 ISPMs의 이행을 위한 

체약국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 및 평가한다. 이해 및 능력

개발위원회 밑에는 현안에 따라 분야별 운영위원회 등이 구성될 수 있는데 현재는 전자증명

서(ePhyto) 관련 운영위가 구성되어 있고, 병해충 예찰 시범사업 등의 활동이 진행 중이다. 

  IPPC 협약에는 각 지역에 만들어진 지역식물보호기구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 현재 

10개의 지역식물보호기구가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아태지역식물보호기구(Asia and Pacific Plant Protection Commission, APPPC)는 FAO 내

에 설립된 독립된 지역기구로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지역식물보호기구 역할을 같이 수행

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식물보호기구(North American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은 

IPPC 지역식물보호기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기구이며 회원국들의 분담

금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한 국가는 필요에 따라 복수의 지역식물보호기구에 가입할 수도 

있다. 호주, 뉴질랜드 등 서남태평양국가들은 APPPC의 회원국이면서 별도의 태평양식물보

호기구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CPM)

지역식물보호기구

(10개)
사 무 국

의장단(7명)

의장 1, 부의장 1, 지역대표 5

재정위원회 SPG(전략기획그룹)

능력개발위원회(12명) 기준위원회(25명)

기술위원회(5개) 전문가 작업단

<그림 1>  IPPC의 조직도

 자료: 국제식물보호협약(www.ippc.int/en) (검색일: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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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PC의 재정은 별도의 분담금 없이 FAO의 정규예산 배정과 체약국들이 기여하는 신탁기

금으로 운영된다. FAO 정규예산은 주로 사무국 정규 직원들의 인건비, 여비, CPM 개최 

비용, ISPMs작성 등에 사용된다. IPPC는 FAO 내에 사무국을 두고 회의장 등 FAO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대규모 UN 국제기구인 

FAO의 인력채용, 예산 집행 방침 등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행정 및 인력 관리의 유연성 

등이 확보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체약국들이 기여하는 신탁기금 등은 계약직 직원들의 

인건비, CPM이 승인한 사업 중 FAO 정규 예산으로 충당이 어려운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된다. 

체약국들은 신탁기금을 기여하면서 희망하는 사업과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다.

3. 식물위생 국제기준(ISPMs)

3.1. ISPMs의 이행

  IPPC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ISPMs를 작성하고 채택하는 것이다. ISPMs는 현재 41개가 

채택되어 있으며 각 기준에 따라 별도로 채택되는 보충서, 부속서, 부록이 첨부되어 있어 

전체 약 100여개가 채택되어 있다. IPPC 회원국은 ISPMs 작성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채택된 

ISPMs를 최선을 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ISPMs 자체는 법적인 강제성을 띄지는 않지만 각국의 식물위생조치에 과학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IPPC 협약이나 ISPMs에 부합하지 않는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한 국가는 그 과학적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한다. 또한 ISPMs는 WTO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판정의 근거로 

우선 고려된다. 

  ISPMs가 채택되면 체약국은 해당 ISPM의 이행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행을 위하여는 법률 

제․개정, 제도 정비 같은 후속 작업이 필요하기도 하다. 예를 들면 ISPM 15인 ‘국제적 무역에

서 목재포장재의 규제’는 이전에는 식물검역 대상이 아니었던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하고 

표시를 해야 하는, 무역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큰 ISPM이다. 이 ISPM은 목재포장재를 통하여 

새로운 해충이 유입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미국가들이 제안하여 제정되었다. 목재포장

재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물품에 사용되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체약국

들은 자국 내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2002년 ISPM 15가 채택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수입되는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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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의 소독처리를 요구하고, 수출되는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를 위하여 식물방역법 등 

관련 법률 개정과 더불어 목재포장재 소독처리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700여개의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검역본부에서 소독처리 과정

<그림 2>  목재포장재 관련 ISPM과 이행 

주: (왼쪽) '국제적 무역에서 목재포장재 규제‘ .  
     (오른쪽) 각국의 목재포장재 소독 마크 사용 예.

       <그림 3> 수출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를 위한 안내서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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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또한 식물위생증명서에 관한 ISPM 12는 전자증명서도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록1 ‘전자 식물위생증명서, 표준 XML Schema 정보와 교환 기작’을 2014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자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여 

2017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와 제한된 전자증명서 교환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다 많은 국가와 양자 간의 조율 없이 간편하게 전자 증명서를 교환할 수 있도록 IPPC가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 구축 사업에 10개 시범국가 중 하나로서 참여하고 있다. 

3.2. ISPMs의 제․개정 절차

  IPPC의 ISPM는 매우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작성 과정 중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다. 

(1) 1단계: IPPC 기준의 주제 목록 작성

  IPPC 사무국은 2년마다 체약국들과 지역식물보호기구에 ISPMs 제․개정이 필요한  주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주제를 제출할 경우에는 ISPMs의 범위,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작업지시서 초안과 제․개정이 필요한 이유, 관련 문헌 등을 첨부해야한다. 또한 다른 체약국 

또는 지역식물보호기구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

  수집된 주제에 대하여 기준위원회는 IPPC의 중장기 계획과 제안된 주제의 정당성과 우선

순위 작성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주제 목록에 추가할 지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권고한다. 

작성된 목록은 CPM에 제안된다. 이는 CPM 회의 의제로 논의되고 수정될 수 있고 CPM에 

의해 승인된다.

  기준위원회는 매년 기준의 주제 목록을 검토하고 변경을 제안한다. CPM은 기준위원회가 

제안한 목록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다.

(2) 2단계: 초안 작성

  기준위원회는 각 주제 별로 간사와 부간사를 지정한다. 보통 간사는 기준위원 중에서 

지정되고 부간사는 기준위원이 아닌 전문가가 선정될 수도 있다. 기준위원회는 작업지시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승인한다. 사무국은 체약국, 지역식물보호기구, 관련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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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등에 승인된 작업지시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60일간 실시한다. 사무국은 수집된 

의견을 정리하여 간사와 기준위원회에 제출한다. 기준위원회는 수집된 의견을 검토하여 

수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한다.

  ISPMs 초안을 작성할 전문가작업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체약국, 지역식물보호기구,  관련 

국제기구와 산업체 등에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된 전문가들은 기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10명이 선정된다. 선정된 전문가작업단은 보통 1회, 필요시 추가의 회의에 참석하여 

ISPMs 초안을 작성하고 초안은 기준위원회에 제출된다. 초안은 대부분 영어로 작성된다.

  기준위원회 또는 기준위원회 내 소규모 작업단은 작성된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의견

수렴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의견수렴을 받기에 부족한 경우 간사 또는 전문가작업단에 

반송되어 초안을 수정하도록 요청된다.

(3) 3단계: 의견수렴과 검토

  기준위원회가 의견수렴을 승인하면 IPPC 사무국이 초안에 대한 1차 의견수렴을 90일간 

실시한다. 의견은 체약국, 지역식물보호기구, 관련 국제기구와 산업체 등이 제출할 수 있으

며 IPPC가 개발한 온라인 의견수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수집된 의견을 

간사가 검토하여 의견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이들을 기준위원회 내 

소규모 작업단에서 검토하여 수정한 후 기준위원회 회의에 의제로 상정한다. 수정된 초안은 

공개되며, 기준위원회가 검토하고 수정한다.

  수정된 ISPM 초안은 1차와 유사한 절차로 90일간 2차 의견수렴을 거친다. 수집된 의견은 

1차와 유사한 절차로 수정되어 최종안이 작성된다. 최종안에 대하여 기준위원회가 CPM에서 

채택하기 위한 상정을 승인하게 되면 사무국은 CPM 의제로 제출한다. 초안이 채택되기에 

부족한 경우 기준위원회는 간사 또는 전문가작업단에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의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다.

(4) 4단계: 채택과 공포

  사무국은 CPM 개최 최소 6주전에 ISPM 최종 초안을 공개한다. 이 초안들은 FAO 공식 

언어인 6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되어 공개된다. 

채택에 반대하는 체약국은 반대에 대한 기술적인 정당성과 개선 방안을 첨부하여 CPM 

개최일 최소 3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반대는 CPM에서 논의되어 향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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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결정한다. 공식적인 반대가 없는 경우 CPM은 논의 없이 기준을 채택한다. 채택된 

ISPM은 번역 수정 및 편집을 거쳐 IPPC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FAO 공식언어 이외의 언어는 

해당 국가가 FAO 언어 담당실과 ‘지역 언어 협의’를 맺고 비공식 번역본을 제출할 수 있디. 

우리나라도 한국어 번역 협의를 맺어 새로운 국제기준이 채택되면 한국어로 번역하여 비공

식번역본을 제출하고 있고 이는 IPPC 웹사이트 국제기준 부분에 게시된다. 또한 한국어 

비공식번역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웹페이지에도 게시되고 있다.

  기술패널이나 기준위원회가 이미 채택된 ISPM에 경미한 기술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고 결정한 경우 수정하여 최소 CPM 6주 전에 공개하고 CPM에서 승인된다.

4. IPPC의 최근 동향

4.1. 사무국 조직 개편

  IPPC는 사무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5년 외부 전문가에게 조직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6년부터 사무국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조직개편은 신규 채용, 직급 

상향 등이 필요하여 FAO와 협의에 따라 진행 중이다. 현재 사무국은 기준작성, 이행, 종합 

관리 세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분야 별로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다.

  기준작성 분야는 ISPMs 작성을 위한 기준위원회 및 기술패널 운영 지원, 번역, 전문가 

작업단 운영 등 ISPMs 작성과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이행분야는 IPPC 협약 

및 ISPMs 이행을 위한 회원국 능력개발 지원 활동, 이행위원회 운영 지원, help desk 운영, 

매뉴얼 개발, 식물위생 전자증명 관련 활동 지원, 분쟁 해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종합관리

는 홍보, CPM 개최, 종합기획, 예산 관리 등을 담당한다.

4.2. 2020~2030년 중장기 계획 수립

  2020~2030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2017년부터 진행 중이다. 중장기계획

은 의장단과 전략기획그룹의 방향 설정에 따라 체약국 전문가가 초안을 작성하고, 다시 

의장단과 전략기획그룹이 논의하여 1차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이 초안을 2018년 CPM에서 

소개되고 체약국들의 의견을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2020년 승인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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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계 식량 안보와 식물위생조치, 무역촉진과 식물위생조치,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존과 

식물위생조치, 체약국 식물위생능력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4.3. IPPC를 통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 교환 실용화

  IPPC 협약에는 통일된 양식의 식물위생증명서가 부속서로 첨부되어 있어 전세계 국가들

은 동일한 양식의 식물위생증명서를 사용하고 있다. 식물위생증명서는 초기에는 종이에 

수기한 것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프린트 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 용지, 봉인, 

바코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종이 식물위생증명서는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 

수출 검사 후 발급하여 수출 컨테이너 등에 부착되거나 수입자가 직접 제출하여 수입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전달되고 이를 토대로 수입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전산 시스템의 발달에 

따라 현재 많은 국가들은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이 식물위생증명서는 종이에 프린트 하여 발급 후 원본이 

수입자에 전달되고 수입국의 식물검역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므로 여전히 위조, 분실, 조작 

등의 위험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종이문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출국이 암호화된 전자 양식으로 식물위

생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입국의 기관 서버로 직접 송부하는 전자 식물위생증명서가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산 종자 화물에 국한하여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대일 전자 식물위생증명서 교환은 양국의 

전자 송수신 방법을 호환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양국간 다양한 협의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해야한다. 또한 통일된 전자 양식이 없이 각국이 개별적으로 개발한 전자 양식을 

다수의 국가와 호환되도록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교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가들은 이와 같은 전자 식물위생증명

서 개발과 사용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IPPC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많은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ISPM 12 ‘식물위생증명서’ 부록으로 통일된 전자증명서 양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ePhyto'로 통일하여 지칭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세계무역기구 

내 기준 및 무역 개발 지원(Standards and Trade Development Facilitation)의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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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여 전자 식물위생증명서를 교환할 수 있는 글로벌 허브를 개발하고 자체 전자 식물위

생증명서를 발급 시스템이 없는 체약국들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에 기반한 generic 

national system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허브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여 시범 교환하도록 

10개국을 선정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시범국가로 참여하고 있다. 

  IPPC는 2018.1월 말레이시아에서 3차 ePhyto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글로벌 허브와 

generic system 개발 현황을 공유하였다. 글로벌 허브와 generic system은 2019년 확대되어 

모든 국가들이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4.4.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식물병해충 유입 방지

  매년 17억톤 이상의 화물이 해상 컨테이너를 통하여 무역되고 있으며 컨테이너는 지속적

으로 재사용되면서 전세계를 이동한다. 이러한 해상컨테이너의 특징 때문에 컨테이너는 

식물병해충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컨테이너는 화주에게 배달되기 전 실내는 

청소되나 병해충이 부착되기 쉬운 외부는 상대적으로 세척이 소홀하고 화물을 싣는 과정 

중에 흙에 놓여 지거나 식물병해충이 부착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중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컨테이너를 통하여 흙, 해충 알집, 

잡초 종자, 병원체에 감염된 식물체 등이 이동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식물병해충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IPPC는 ISPM 제정

을 검토하였다. 두 번에 걸친 전문가 작업단 회의가 개최되었고 ISPM 초안이 CPM에서 

논의 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해상 컨테이너를 통한 식물병해충의 위험이 크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나, 해상 컨테이너 물류 특징을 고려할 때 컨테이너를 효과적으로 세척하고 검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다양한 국가기관과 산업체가 연관되어 매우 복잡하고 

무역에 대한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 또한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IPPC는 국제해상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등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관리 매뉴얼에 식물

병해충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도록 해상 컨테이너 청결 

관련 CPM 권고문을 채택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고 

병해충 위험 모니터링, 컨테이너 관리 매뉴얼 이행 평가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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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9월 부산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외래붉은불개미가 해상 컨테이너

를 통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어 해상 컨테이너 청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5. 전자 상거래를 통한 식물병해충 유입 위험 관리

  인터넷 발달에 따라 국제적인 전자 상거래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같은 대규모 전자 상거래 업체는 전세계에 매우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

한 상품 중에는 종자, 묘목 같은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물품이 포함되기도 한다. 전자 상거래

된 물품은 우체국 또는 특송 업체를 통하여 배달되며 이 과정 중에 적절한 국경검역 없이 

수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IPPC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식물병해충 유입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기구 차원의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17년 CPM에서 특별 세션을 열고 전자 상거래를 통한 식물

류 수출입 현황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4.6. 2020년 UN 국제 식물건강의 해 추진

  건강한 식물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 환경 보호, 원활한 농산물무역에 중요하다. 식물건강

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식물 건강과 관련된 정부 기관, 학계, 산업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IPPC는 2020년 UN 국제 식물건강의 해를 추진하

고 있다. 

  2015년 CPM은 UN 국제 식물건강의 해를 추진할 것을 체약국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승인하고 운영위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017년 FAO 총회는 2020년 국제 식물건강의 해를 승인 하고 UN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국제 식물건강의 해 제안은 2018년 UN 총회에 상정되어 승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PM은 UN 국제 식물건강의 해와 관련된 ‘식물건강’을 ‘국제무역과 같은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병해충, 잡초가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제/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사용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IPPC는 2020년을 계기로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이다. 또한 각 국가와 지역식물보호기구

도 2020년 국제 식물건강의 해를 기념하고 식물건강의 중요성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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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획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IPPC는 2020년 CPM을 장관급 

회의로 격상하여 개최하고, 로고 제작, 홍보 대사 선정, 연구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세계 식물건강 회의’ 개최, 세계 식물보호 상태에 대한 서적 발간, SNS룰 포함하는 다양한 

홍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IPPC 활동

5.1. CPM 의장 활동

  우리나라는 1953년 IPPC 협약에 가입하였고 1998년부터 개최된 ICPM(개정 IPPC 협약 

정식 발효 이전에는 Interim 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로 운영)에 매년 참가하

여 왔으며, 그 활동을 점차 확대하여 2006년도부터 4년간 당시 CPM 보조기구였던 분쟁해결

보조기구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동남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을 대상

으로 하는 식물검역 연수사업과, IPPC의 ISPMs 초안에 대한 국가 의견 작성을 위한 아시아지

역 워크숍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아시아지역에서 입지를 강화 해왔다. ISPMs 초안에 대한 

아시아지역 워크숍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개최되고 개도국의 참가비용을 우리나라가 지원하

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서 시작된 이 워크숍은 현재 ‘IPPC 지역 워크숍’으로 정착하여 세계

적으로 매년 8~9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워크숍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속적

인 지원은 IPPC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지원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임규옥 연구관이 

아시아지역 국가들을 대표하는 의장단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활발한 활동에 힘입어 그간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던 IPPC 내 아시아지역의 위상과 기여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 임규옥 

연구관은 2012년 만들어진 재정위원회 회장, 전략기획그룹 회의 좌장 등으로 활동을 확대 

하고,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제1차(2011년) 및 2차(2015년) IPPC 글로벌 ePhyto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하면서 개도국 참가를 지원하였고, 병해충 예찰 글로벌 심포지엄

(2012년) 개최 및 개도국 참가 지원, 이해당사자 관련 매뉴얼 작성 전문가 회의 개최를(2013

년) 하는 등 다양한 기여를 하면서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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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6년 11차 CPM 회의(로마)

주: (왼쪽) CPM 회의 전경(로마, FAO 본부). 
(오른쪽) 임규옥 의장 회의 주재.

  아시아지역의 위상 강화를 바탕으로 2014년 임규옥 연구관은 아시아 최초로 CPM 의장으

로 선출되었다. 의장 임기 중에는 사무국 역량 강화를 위한 외부 평가를 실시하여 사무국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위원회 운영, 투명한 재정보고 등을 통하여 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으며, ePhyto를 실용화하기 위한 운영위를 구성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2020년 국제 식물건강의 해 추진의 논의를 시작하는 

등 IPPC의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IPP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자발적 신탁기금을 

공여를 시작하여 그 액수를 증대시켜 2017년에는 15만$을 기여하였다. 또한 의장선출을 

계기로 의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문가가 IPPC의 다양한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2015년 IPPC 글로벌 ePhyto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개최하여 IPPC의 새로운 

활동인 ePhyto 분야를 적극 지원하였다.  

  CPM 회의는 재정적 부담, 회의 관리 등을 이유로 FAO 본부가 있는 이태리 로마에서만 

개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의장을 맡고 있었던 2015년 한국 개최를 제안하여 체약국들의 

높은 지지를 받아 2016년 CPM 회의에서 한국 개최가 결정되었다.  개최 결정 이후 FAO, 

IPPC,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간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 끝에 2017년 

12차 CPM(2017.4.5.~12.)가 IPPC 역사상 최초로 한국 인천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2017년 

CPM에는 약 120여 국가의 300여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FAO 아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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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소장이 개회하고 한국 농식품부 장관의 환영사에 이어 세계세관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사무총장이 세관과 식물검역 기관 간의 협력에 대하여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림 5> 2017년 12차 CPM 회의 (인천, 대한민국)

  

주: (왼쪽) 12차 CPM 회의 한국 개최. 
(오른쪽) 회의 참가자 단체 사진.

  회의 기간 중에는 농림축산 장관 주재 만찬, IPPC 협약 65주년 기념 리셉션이 개최되었고, 

한국의 우수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회의장 밖에 다양한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한국의 식물검역을 소개하고 한국의 우수 농산물 시식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관리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또한 식물검역 관련 연구 결과 포스터를 60여개 전시하여 

과학적인 연구에 기초를 둔 식물검역 기술 발전을 소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회의 기간 

중 열린 사이드세션에서는 한국전쟁 후 폐허에서 현재 선진 식물검역시스템을 일군 우리나라

의 식물검역 발전사를 소개하여 많은 국가들로부터 공감을 받았다. 한국에서 CPM 개최는 

매우 성공적이고 체약국에서 개최되는 장점을 십분 살린 역사적인 회의로 평가되고 있다.

6. 식물위생 국제적 추세와 국제기구의 역할

  세계 농산물 무역은 질과 양적 측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 뿐 아니고 

개도국들의 농산물 수출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수준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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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무역되는 농산물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농업과 자연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입되는 

농산물을 통하여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지 않도록 식물위생조치가 다양화되고 강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들의 식물위생 능력이 급속히 증대되면서 이들 국가들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식물위생 요건을 적용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가였으나 최근에는 우수한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자 공격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항공을 이용한 

농산물 수출이 증대하면선 딸기 등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도 다양한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국이 되는 일본, 중국도 신선 농산물의 수출을 

강화하고 있어 국제적이니 경쟁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산물 무역이 다양화되고 증가하면서 수출, 수입국들이 과학적인 식물위생조

치를 적용하고, 식물위생조치를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표준화된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식물위생관련 국제기준을 개발하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IPPC는 기존에 주로 개발되었던 개념적인 ISPMs에서 상품별로 표준화된 요건

을 작성할 수 있는 ISPMs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자증명

(ePhyto) 같이 선진국뿐만 아니고 모든 체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국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논의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고 ISPMs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채택되는 

ISPMs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확보된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국제기구 활동에 재정적, 

기술적, 인적 기여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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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업 정보 (2018. 3)

EU, 유기농식품 관리 체계 감사 실시

 m EU 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ECA)은 소비자들에게 유기농식품의 

실제 유기농법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EU의 유기농식품 관리체

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m ECA는 유기농 관련 제품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입 등 유기농식품 공급시스템 전반을 

검토하고, 2012년에 실시한 최종 감사 이후 개선 여부를 평가할 예정임. 

- 특히, EU집행위원회와 EU 회원국들이 이전 감사를 통해 발견한 관리체계의 약

점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였는지에 대해 평가할 예정임.

  유럽

* EU, 유기농식품 관리 체계 감사 실시

* EU 집행위원회, 동물복지 지원 센터 설립

* EU, 와인 관련 제품의 무역 모니터링 체계 개선

* 폴란드와 발트3국, CAP 개혁 공동 비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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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또한 EU 회원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된 유기농식품의 수입을 평가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 모니터링할 예정임. 

- 관련 자료는 현행 법률, 국가 통제 계획, 집행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분석뿐만 아

니라 EU 기구(EU institutions) 및 통제기구(control bodies)와 특정 회원국(불

가리아, 체코 공화국)의 대표자들과의 인터뷰 및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할 것임.

 m 이 보고서는 현재 동물복지 정책과 올해 계획 중인 식품안전 관련 내용과 함께 EU 

식량체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감사 보고서로 2019년 초에 발간될 예정임. 

 m 유기농식품은 실험실에서의 테스트나 물리적 실험을 통해 정확히 식별할 수 없기 때문

에 EU집행위원회가 감독하는 인증시스템을 통해 유기농식품의 상태를 확인함. 

- EU 회원국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기농으로 분류된 식품들이 실제로 올바른 방법으로 생산되도

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 유기농 식품법

 m ECA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 작업과 관련 법령의 특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기농식품에 관한 백서(background paper)를 발간하였음. 

- 백서의 서두에서는 “유기농 생산은 최적의 환경관리방안(best environmental 

practices)과 높은 수준의 생물의 다양성, 천연자원 보전 및 높은 동물복지 기준 

적용 모두를 결합한 농장 관리 및 식품 생산의 전반적인 시스템이다”라고 서술하

고 있음. 

- 생산방법은 천연 원료 및 공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특정 소비자의 선호도

와 연관되는데, 윤작(crop rotation), 화학 농약 및 비료와 항생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제한, GMO 금지, 농장에서 생산되는 거름이나 사료용 비료와 같은 자원

의 적절한 사용 등과 같은 원칙을 따름. 

 m EU 내에서 유기농법 및 생산은 생산(production), 표시(labelling), 통제(control)와 

수입(imports)에 관한 두 가지 시행 규정을 담고 있는 ‘유기 생산물의 생산 및 표시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r organic products (834/2007))’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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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음. 

- 또한 유기농 제품은 ‘일반 식품법(General Food Law (Regulation 178/2002))’

을 준수하고, ‘공식통제규정(Official Controls Regulation (882/2004))’ 범위 

안에 있어야 함. 

- 관련 조항들은 최근 2017/625규정에 의해 업데이트되었으며, 2019년 12월부터 

해당 조항들을 시행할 예정임. 

 관련 공동농업정책의 대책

 m 2014-2020년의 현재 공동농업정책(CAP)에 따라 검증된 유기농 생산 농민들은 유기농

법 지향 및 유지를 위해 유기농 녹색지불금(Greening Payment)을 통한 추가 소득 

지원과 농촌개발을 위한 EU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농촌개발을 위한 EAFRD의 유기농업에 대한 총 기여도는 7년 간 65억 유로(농

촌 개발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 990억 유로의 약 6.5%)에 달하는 반면, 회원국들

은 유기농업부문 발전 촉진을 위해 해당 정책체계 내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채택

할 수 있음.

 유럽시장의 빠른 성장 

 m 최근 유럽 유기농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 ECA 보고서는 2010년과 2015년 간 소매 판매가격이 54%로 절반 이상 상승하

였음을 강조함.

- 이전 IEG 정책 분석에서는 이미 유기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다루었는데, 

2016년 EU 시장의 매출은 307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07년 154억 유

로의 두 배 이상을 나타내는 수치임.

 m EU에서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는 전체 토지 크기는 2016년 동안 약 1/4 증가하여 2016

년에 1,210만 헥타르로 증가하였음. 

- 유기농식품의 가격은 기존 방식으로 생산되는 식품가격보다 높지만 많은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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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유기농 시장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 

- 그러나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프리미엄은 사기성 유기농 판매를 장

려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 

- ECA 백서에 따르면 유기농(organic) 생산농민들이 비유기농(conventional) 생

산농민에 비해 높은 시장가격을 받지만 공급망에서 생산되는 전체 부가가치 중 

생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2018.03.02.)

EU집행위원회, 동물복지 지원 센터 설립

 m 브렉시트 협상에서 동물복지와 관련한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EU집행위원회

는 동물복지규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EU 복지센터를 설립하였음. 

 m 공개 선정과정을 거친 후, 네덜란드 Wageningen 가축연구소(Wageningen Livestock 

Research), 독일의 Friedrich Loeffler 기관 및 덴마크 Aarhus대학교의 동물공학부

로 구성한 협력단(consortium)이 EU 동물복지 연구센터(EU Animal Welfare 

Reference Centre)로 3월 6일에 지정되었음.

- 센터는 동물복지부문 중 우선순위 중 하나로 돼지 관련 규정 시행이 개선됨에 따

라 돼지의 복지부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임. 

-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센터는 EU 동물복지 시행 및 연구의 장점을 전파하는 데에 

기여하고, 동물복지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등 공식적

인 통제(controls)를 수행함에 있어 회원국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 

- 또한 국가 과학지원 네트워크(national scientific support networks)의 직원

과 국가 및 지역 당국, EU 이외 국가들의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예정임. 

 m EU 보건 및 식품 안전위원회(EU Health and Food Safety Commissioner) 집행위원 

Vytenis Andriukaitis은 EU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체계를 발전시키는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 121

데 있어 최전선에 있음을 강조하며 센터 설립을 환영하였음.

- 또한 Andriukaitis는 센터가 EU의 동물복지 규정 적용과 모니터링을 위해 회원

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이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언급

하였음.

- 동물복지연구센터의 창설은 공식통제규정(Official Controls Regulation 

(625/2017)) 하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관할 당국이 농산물 공급망에서 EU 식품 

및 사료관련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반면, 상세 내용은 연

간 및 다년간의 업무 프로그램에서 후에 정의될 예정임. 

 브렉시트 협상에서의 동물복지 규정 논의

 m EU의 동물복지 규정과 이와 관련한 조항에 있어서의 영국과의 협력은 현재 진행 중인 

브렉시트 협상에서 중요한 주제임. 

- 2월 28일, EU집행위원회의 탈퇴 협정 초안 발표 이후의 기자회견에서 Michel 

Barnier는 아일랜드 섬의 국경 검문 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EU의 동물 보건 규정(veterinary health)과의 완전한 일치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m 3월 2일, 영국 총리 Theresa May는 연설을 통해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을 마련한 국가 중 하나이며, 브렉시트 이후 적어도 EU의 기준만큼 

높게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m 해당 언급에 대한 반응으로 동물 의약품 및 백신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협회인 Animal 

Health Europe은 동물복지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유럽의 동물 의약품부문에 있어 규제 당국 간의 지속적인 대화에 대한 의지와 관

심을 보였는데, 이는 동물의약품 가용성, 규제 및 안전성의 연속성에서 핵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동물보건 및 복지에 대한 미래 혁신부문과 안전하고 지속가능

한 식품생산에도 영향을 미침. 

- 향후 동물보건 및 복지에 관하여 영국 규정과 EU 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은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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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의 최소화를 보장하고 동물의약품 산업과 Animal Health Europe의 제품이 

지원하는 분야 모두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동물복지에 관한 공동농업정책의 대책

 m 농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보호지침(Directive on the protection of animals 

(98/58/EC))은 동물 복지에 관한 EU의 주요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EU의 공동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도 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포함됨. 

- 공동농업정책의 농업인 대상 소득 지원은 최소 동물복지 기준(교차 준수)과 관련

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회원국들은 농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s, RDPs) 하에서 자국 농민들에게 최소 지원금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할당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만으로도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동물복지 수당을 위한 EU 기금은 

약 15억 유로에 달하며(전체 농촌개발프로그램 기금의 1.5%), 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분야에 지출한 10억 유로와 비교되는 부분임. 

- 현재 동물복지부문에 있어 EU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조사

하기 위해 감사를 시작한 EU 회계감사원은 이러한 동물복지 정책의 효율성에 대

해 조사하고 있음.  

 m NGO Voiceless는 이전에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동물보호 대책에 대한 

평가서를 발표하였음. 

- NGO Voiceless 기관의 ‘동물 학대 지수(Animal Cruelty Index)'에 따르면 독

일은 이웃 국가인 오스트리아에 이어 가장 잔인하지 않은 동물 사육방식을 채택

한 EU 회원국임.

- 반면, 네덜란드는 최악의 수행국가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높은 가축 도살 수치, 

광범위한 육류 소비, 집중적인 돼지 및 가금류 생산시스템 때문임.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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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와인 관련 제품의 무역 모니터링 체계 개선

 m EU는 와인 제품과 관련하여 무역 모니터링 체계 개선, 원산지 및 특징(characteristics) 

증명, 사기 행위 방지 및 해결을 목표로 새로운 두 가지 EU 와인규정을 시행함.

 m 3월 1일부터 규정 (EU) 2018/273과 2018/274는 규정 (EU) 1308/2013에 명시되어 

있는 기존 와인규정을 보완할 것임. 

- 새로운 법안은 법적 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개선하고, 첨부서류, 포도원 등록

부, 와인 제품증명서, 수입, 생산, 재고 증명, 포도 재배허가에 관한 규정을 단일 

입법 패키지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우선, 새로운 규정은 첨부서류를 와인제품과 함께 동봉하는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와인제품의 추적성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는 와인의 원산지, 지리적 표시제

(Geographical Indication) 등록 제품의 특징 및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음. 

-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와인 제품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은 다양한 와인 

생산과정과 와인의 종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각 와인 제품 배치의 출입을 기록

하는 등록부를 보관하여야 함. 

 m 이 규정에 포함된 또 다른 중요한 새로운 점은 제품의 원산지, 제품의 상태, 진품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수출인증서(multi-purpose export certificate)

의 도입임.

- 이는 보호 상태, 포도 수확연도 및 포도 품종과 같은 와인에 관한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사용될 것임. 

 m EU 회원국들은 2020년 말까지 전자시스템 상에 첨부 서류와 수출증명서 모두를 통합

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문서기반 절차에서 전자증명서 절차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업데이트된 규정들과는 별개로 EU의 와인산업은 광범위한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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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산업은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sation (규정 1308/2013))

의 특정 조항의 혜택을 받는데, 회원국들이 제품과 관련하여 5년간의 지원 프로

그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이는 공동농업정책(CAP)의 직접지불시스

템의 지원을 받음. 

- 게다가 EU는 EU의 총 와인 생산의 64%를 차지하는 1,114개의 원산지 명칭 보

호(Protected Denominations of Origin, PDOs)와 438개의 지리적 표시 보

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s, PGIS)의 인정을 통해 양질의 와인

을 보호함. 

 개정된 증류주 규정 시행

 m 최근 증류주(spirit drinks)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와인 규정을 수정했으며, 해당 

규정을 2018년 2월부터 시행하였고 제품 라벨링과 생산 방법에 관한 조항을 현대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수정한 첫 번째 규정은 사과 사이다와 배 기반의 페리에로부터 각각 독점적으로 

증류한 ‘사이다 증류주’와 ‘페리 증류주’로 별개의 두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더해 ‘사이다와 페리 증류주’와 같은 새로운 음료 범주를 추가함. 

- 해당 규정의 수정은 칼바도스(Calvados) 생산자들이 증류 전에 사이다에 페리

(perry)를 첨가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기술적으로 100% 사이다 증류주도 

100% 페리 증류주도 아님을 의미함) 증류주 규정(Spirits Drinks Regulation) 

하에서 지리적 표시로 전통적인 프랑스 사이다 증류주 칼바도스(Calvados)의 분

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수정한 두 번째 규정은 ‘과일 증류주’ 범주에 관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

품을 설명하기 위해 과일이름에 다양한 유럽 언어로 접미사를 추가할 수 있는 광

범위한 관행을 인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자두 증류주(plum spirit)는 크로아티아어로 ‘šljivovica’, 체코어로 

‘slivovice’, 폴란드어로 ‘liwowica’, 루마니아어로 ‘liwowica’, 슬로바키아어로 

‘slivovica’, 슬로베니아어로 ‘slivovka’로 불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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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2008년에 처음 채택된 증류주 규정(Spirits Drinks Regulation)은 지리적 표시의 보

호에 관한 규정과 함께 EU에서 증류주의 생산, 설명,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해당 조항은 식품 표시 및 라벨링에 증류주의 이름 사용뿐만 아니라 수입을 포함

한 유럽시장의 모든 증류주에 적용됨.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2018.03.09.)

폴란드와 발트3국, CAP 개혁 공동 비전 발표

 m 폴란드와 발트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2020년 이후 농업 공동개혁

에 관한 공동 비전을 제시함. 주요 내용은 공동농업정책(CAP), 직접지불의 완전한 융합

에 대한 요구, 농촌 발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자발적인 공동 지원범위 확대 등임.

 m 폴란드, 발트3국 농업부 장관은 3월 13일 라트비아에서 개최된 식량농업과 농업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함. 

 m 폴란드 농업부 장관 Krzysztof Jurgiel에 따르면 발표된 공동의견은 CAP 미래에 대한 

발트3국 및 폴란드 농업부 장관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4개국의 정부, 의회,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함.

 m 선언문에 따르면 각료들은 정책을 현대화하고 농민과 공공행정을 위한 기본 틀을 단순

화하려는 경영진의 의도를 지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CAP 모델에 대한 위원회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모든 농민들이 동일한 기준과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동일한 도전에 직면하기 때문에 회원국 간 직접지불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m 회원국 간의 소득지원 불평등과 관련한 문제는 2004년 이후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오랜 관심사이었음. 직접 지불 수급액은 단일구역 직접지불제도 하에

서 단계적이며 점차적으로 적용되며 초기 EU회원국 15개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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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라트비아 농업부 장관 Jānis Dūklavs은 현재 차별화된 지원 수준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4개국 주정부가 EU 농업 및 수산위원회(European Agricultural and 

Fisheries Council)에 공동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회원국 간 직접지불액을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이는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평등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m 또한 EU의 통합된 정책체계 아래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직접지불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수준의 기여하

기 위해서는 달성해야 할 환경적 목표와 성과가 이용가능한 적절한 자금지원과 비례하

여야 한다고 강조함.

 m 폴란드와 발트3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접지불제도가 농민들에게 효율적

이고 간편한 제도임이 판명되었으며, 농업의 미래를 유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m 또 다른 요구사항은 국가가 농촌지역의 다양한 농업 경제활동 유지를 위해 자발적 자원

이 유지되고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임.

 m 농업정책 관련 명예교수인 Alan Matthews에 따르면 옴니버스 규정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공동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불우한 농업부문의 시장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작물 생산 증가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수의 국가를 

지원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함. 또한 한 정책전문가에 따르면 한 회원국의 생산증대를 

위한 지원은 모든 다른 회원국의 농업 생산과 농부들의 희생을 야기한다고 주장함.

 m 폴란드와 발트3국은 공동시장기구(Common Market Organisation, CMO) 아래 설

립된 보다 활동적인 도구 활용과, 위기 예방, 위험 관리를 위한 보다 새롭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의 도입, 농업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안전망 확충 등에 관해 발표함.

 m 폴란드와 발트3국 장관들은 3월 19일 EU 농업 및 수산위원회(European Agricultural 

and Fisheries Council) 회의에서 공동 성명과 관련된 내용을 EU 장관들과 함께 논의

할 예정임.

※ 자료: IEG Policy Weekly Briefing (2018.03.15.)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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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2018. 3)

1. 아시아

□ 일본, 토마토 병충해 진단시스템

▪일본 야마나시현 종합농업기술센터는 2월 22일 연구결과에 대한 2017년도 성과 

보고회를 개최함.

▪야마나시현 소속의 JA영농지도원, 신규 농업인, 농업경영자 등 약 300명이 참가함. 

- 동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영농현장에서의 과수, 야채, 쌀보리 등의 신품종과 

새로운 농작법, 신기술을 연구하여 생산자의 경영개선과 수익이 되는 농업

을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세계 농업 브리핑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농업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참조.

1)

  아메리카

* 미국, 식품 잔류물질 검사제도

  아시아

* 일본, 토마토 병충해 진단시스템 

* 일본,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 확대 검토

* 베트남, 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 중국, 2018년 식품소비 트렌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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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지원시스템은 토마토의 병충 20종류, 해충 12종류의 

특징적인 720장의 피해사진을 모아놓은 것으로 발생한 병충해를 구별하여 진단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음.

▪프로그램 사용은 종합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시스템 CD를 무료로 대여하여 스마트폰

이나 태블릿에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음.

▪종합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발표성과가 경영개선의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가이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기술 등의 연구를 계속하여 

추진하겠다고 함.

▪토마토의 병충해시스템은 다른 채소작물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2.28.)

□ 일본,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 확대 검토

▪일본정부는 농업을 포함하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취업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산현

장의 인력 확충을 위해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이러한 방침은 농업이 크게 개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가 

일본 농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아베총리는 “전문적이고 기술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 수용제도

의 대해 시급하게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는 6월에 확정되는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지시함.

▪그러나 아베총리는 이민정책과는 구별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설정하

는 것 이외의 가족 이민 등은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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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2만 7,139명(2017년 10월말 기준)으로 약 90%는 

기능실습생이 차지하고 있음. 

-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 및 훈련이 주요 목적으로 노동 범위 등에서 

제약이 있음.

▪일본정부는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취업 요건으로 인정되는  ‘전문적・기술적 분야’

의 외국인 고용 확대를 검토함. 

- ‘전문적・기술적 분야’에는 약 18종류의 자격 요건이 있으며, 농업부문에서는 

농학연구원과 농업법인 경영진 등으로 약 828명 정도임.

▪일본 정부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기술수준의 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생산현

장에서의 농작업 등으로 작업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2.28.)

□ 베트남, 식품안전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

▪베트남 정부는 식품안전 관련 신규 시행령을 발표함. 

- 2018년 2월 2일, 식품안전법 일부 조항 세부 규정 시행령(Decree No.15/

2018/ND-CP)이 공표와 동시에 발효됨.

▪신규 시행령은 동일 명칭의 기존 시행령(Decree No.38/2012/ND-CP, 2012.04.25.)을 대체하

는 것으로, 동 시행령 발효로 식품안전 관련 소관 부처 간 업무 분담 및 협업 규정을 명시한 

합동 시행규칙(Joint Circular No.13/2014/TTLT-BYT-BNNPTNT-BCT, 2014.04.09.) 2장

(Chapter 2) 모든 조항의 효력이 종료됨.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식품 안전성 인증제도(식품안전 규정 요건 충족 인증서 

발급제)가 현지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위생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기업이 제출한 서류상 내용에 근거한 인증서 발급과 인증서 취득 제품의 식품안전 

관련 품질에 대한 인증서 발급 당국의 책임 회피가 주요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 



132 ∙ 세계농업 2018. 3월호

- 또한 과도한 서류 제출 및 행정 절차에 따른 기업 불만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지적되었음.

▪베트남은 신규 시행령 공표로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함. 

- 13개 장(Chapter) 44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규 시행령(Decree No.15/2018/

ND-CP)은 기존 시행령과 비교해 총11개의 주요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식품안전 관련 형식적 행정 절차 축소가 주요 골자로, 전반적으로 식품생산자와 판매

자가 식품안전 관련 품질에 대해 주체적으로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있음.

  (1) 식품안전규정 요건 공표 및 인증서 발급제 폐지 

▪일부 건강 관련 식품을 제외한 대다수 식품 및 유관 제품에 대해 기업 자체적으로 

상품 안정성을 공표케 하고, 식품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기관에 제출토

록 규정함. 

▪상품 효능에 대한 과학적 증거 자료로서 상품을 구성하는 일부 성분의 효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상품의 최소 매일 섭취량이 자료에 제시된 해당 성분 섭취량

의 최소 15% 이상이어야 함.  

▪특히 접수 기관의 인증서 발급 절차가 폐지돼 기존 인증서 발급 과정에서 기업이 

감수해야 했던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 

▪한편, 보건부 및 지역 보건기관이 일임해 온 식품안전 관련 상품 등록 서류의 접수 

업무가 지방 행정기관에 일부 이양돼 이에 대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2) 식품안전 요건 충족 시설 인증서 취득 면제 대상 범위 확대

▪베트남 식품안전법은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식품안전

법 34조 1항에 명시) 충족 후 이에 대한 인증서 취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 

유형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음.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동 인증서 취득이 

면제되는 사업 유형이 기존 4개에서 10개로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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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품 대상 표기(라벨링) 규정 완화

▪사용기한 표기 관련 문구, 라벨상 표기 의무 사항과 상품명 글자 크기, 라벨 위치 

등 라벨 표기 방식과 관련한 기존의 과도한 규제 조항이 삭제되고, 의료용 영양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수입 상품에 대한 의무 표기 문구 또는 표기 사항만을 규정함.

▪또한 일부 의무 표기 사항 면제 조항이 신설돼 표기 규정 이행에 따른 기업 업무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4) 행정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식품안전 관련 국가 관리 책임 분산 및 이양

▪동 시행령에는 유관 부처별로 세부 관할 품목을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음(동 시행령 

첨부 부록 II~IV).

▪각 부처는 자신이 관할하는 품목의 생산·예비처리·가공·보관·운송·수출입 과정 전반

은 물론 관할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체의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한편, 자유판매 

증명서와 생산·판매 사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요건 충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함. 관할 

품목의 식품안전 검사 기관도 소관 부처가 지정하도록 규정함.

  (5) 식품 광고 관련 조항 신설

▪건강보호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 식이용 식품 및 광고법 7조에 따라 광고 금지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36개월 이하 유아용 영양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 기관에 광고 내용을 사전등록할 것을 명기함.

▪아울러 15초 미만의 TV 및 라디오 광고를 제외한 광고물의 경우, 해당 제품이 의약품 

또는 치료 효능을 지닌 의약품 대체제가 아님을 나타내는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진, 의료기관 및 환자의 이름이나 이미지 또는 이들이 작성한 글귀를 광고

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함.

▪동일 선적분에 대한 다수 기관의 중복 검사를 막기 위한 원칙 제시함.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가 소관 부처(보건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산업무역부) 지정 국가 검사기관

에 의해 실시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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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관 부처가 상이한 다수 식품이 포함된 선적분에 대해서는 농업 및 농촌개발

부 지정 검사기관이 검사를 주관한다는 원칙이 신설되어 해당 선적의 식품안전 검사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식품안전 국가검사 면제 대상이 확대됨.

▪상품 공표서 등록 접수증을 취득한 수입품, 수출품 생산·가공용 수입 원료, 면세점 

판매를 위해 일시 수입된 제품이 식품안전 검사 면제대상에 추가됨.

▪동·식물성 식품 원료 수입 관련 규정 신설됨.

▪수입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련 검사 규정으로서 동·식물성 식품 원료와 관련해 

새로운 조항(14조)이 신설됨.

▪동 조항에 따르면 식품 생산용으로 수입되는 육상·수생 동물 및 식물 제품의 경우 

원산지 및 생산시설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 충족이 요구됨.

▪또한 수입된 동물 및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수입품의 경우, 각 선적분에 대해 수출국 

관할 기관이 발급한 식품 안전성 보증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검사 방식 간소화·체계화로 유연성 제고 및 융통성을 확보함.

▪수입식품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라 일반 검사·약식 검사·엄격 검사의 세 가지 검사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기존과 같으나, 일반 검사 방식이 기존 대비 완화된 것이 눈에 

띄는 사항임.

▪신규 시행령에서는 일반 검사 방식을 수입 선적분에 대한 서류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어, 서류 검사는 물론 표본 추출을 통해 감각 검사 및 라벨링·포장·보존 상태 등을 

모두 검사하던 기존 방식 대비 검사방법이 크게 간소화됨.

▪아울러 약식 검사의 주체가 국가 검사 기관에서 세관 당국으로 변경된 것이 또 다른 

개정 내용임. 이에 따라 화주의 검사 결과서 수령 및 세관 기관에의 제출 과정 없이 

검사 후 통관이 바로 진행됨에 따라 약식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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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이에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신규 시행령에서는 사전 관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식품안전과 관련한 기업 자발적

인 규정 준수와 관리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관리 방침 변경에 따라 베트남 정부 당국의 식품안전 관리·단속 강도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각심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신규 시행령 및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숙지하

고, 현지에서의 식품 사업 및 수출입에 필요한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필요함.

▪또한 베트남정부의 우호적인 사업 환경 조성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민간기업 발전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베트남 현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에 주력하고 있음.

▪실제로 2017년 7월 사법부를 시작으로 2018년 2월 말 정보통신부까지 총 18개 

행정 부처 및 기관이 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위한 결의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법규도 속속 발표되고 있어 내국 및 해외 기업을 위한 사업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이번 경우와 같이 세부 안내 규정 없이, 또는 기업들이 규정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신규 시행령을 바로 발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

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03.06.)

□ 중국, 2018년 식품소비 트랜드

▪최근 제일재경상업데이터센터(第一财经商业数据中心CBNData)와 커우베이(口碑; 

알리바바 산하 생활 서비스 플랫폼)은 ‘2018년 생활 소비 트렌드 보고서(2018生活消

费趋势报告)’를 공동 발표함. 



136 ∙ 세계농업 2018. 3월호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소비층의 변화 및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높아짐에 따

라, 중국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음. 

▪1인 식사: 대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생활방

식이 나타나고 있음. 

- 빠른 생활 리듬, 다양한 입맛으로 ‘1인 식사’가 보편화되고 있음. 커우베이(口碑) 

데이터에 의하면, 각 연령대별 일인 식사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 중 1995

년 이후 출생한 젊은 층을 뜻하는 ‘95허우’가 가장 많음.

▪건강식: 건강에 대한 관심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소비자층의 관심도 지속적으

로 높아지고 있음. 

- 2017년 여름,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보온병에 구기자를 우려 마시는 

것이 유행으로 번짐. 

-온라인 쇼핑몰에서 95허우들의 ‘구기자’ 관련 검색률과 실제 구매량이 증가하였

음. 구기자 외에도, 건강식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017년 

7~8월 기준, 건강식에 대한 관심은 95허우 소비자층이 중장년층을 초과한 것으

로 나타남. 현재 젊은 층에게 꿀, 구기자, 유청 단백질, 건강차, 효소 등이 특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테이크아웃: 배송 및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모델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일상생활은 

더욱 편리해 지고 있음. 

-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성장되는 동시에 연령층의 

소비자 수도 함께 증가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95허우 소비자 수의 증가율은 가

장 빠름. 

- 집에서 주문하는 것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집 근처 편의점, 마트에서 쇼핑하는 

것을 원해, 2016년과 2017년 소비 데이터를 비교하면 집과 200미터 이내, 

200~500미터 이내 편의점 및 마트의 주문량은 모두 성장세임. 

▪인스턴트식품: 알리바바 데이터에 의하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인스턴트식품의 소

비량은 계속 성장세를 보이면 시장은 여전히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알려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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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턴트식품은 효율적인 식사뿐만 아니라, 특정 소비층의 개성적인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음. 

- 예를 들어 90허우, 95허우 소비자가 즐겨 먹는 즉석 훠궈는 편하게 먹을 수 있

어  요즘 각광받고 있으며 확실히 인스텐트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히트상품으로, 

2017년 7~9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출액은 3개월 동안 몇 배로 증가함.

▪운동 관련: 요즘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운동과 건강식’의 생활방식이 선호되고 

있음. 건강식 중 샐러드가 가장 대표적인 식품으로 주문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17년 샐러드 판매량의 증가율은 전체 테이크아웃식품 시장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8.03.09.)

 2. 아메리카

□ 미국, 식품 잔류물질 검사제도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인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에서는 잔류물질검사제도(National Residue Program, NRP)의 일환으로 매

년 Blue Book으로 알려진 잔류물질 샘플링 계획안을 발표하고 있음. 

▪Blue Book은 미국 내 유통되는 육류, 가금류, 달걀제품의 화학 오염물질(도라멕틴, 

설파메타진, 아이버멕틴, 레바미솔 등 동물용 의약품 또는 에티온 등의 살충제)의 

잔류물질 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샘플 취합방법과 과정, 분석을 요하는 

화학 오염물질의 종류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Blue Book이 샘플 취합방법과 과정에 대한 계획서라면, Red Book은 식품안전검사

국에서 시행한 샘플검사 결과가 기술되어 있음. 

- 2017년 5월에 발표된 2016년 샘플검사 결과는 3가지로 분류하여 시행된 샘플

링에 따른 검사결과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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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정된 샘플링 검사: 생체검사(antemortem inspection) 이후, 가축 도살시점

에서 취합된 샘플

▪국내 검역관에 의한 샘플링 프로그램: 특정 가축의 화학 오염물질 잔류량이 의심되어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역관에 의하여 취합된 샘플

▪수입품의 잔류량 재검사 샘플링 프로그램: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화학 오염물질 

잔류량 재검사를 위하여 취합된 샘플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가공 닭고기로 분류되는 삼계탕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 식품안전검사국의 2017년도 발표에 따르면 2016년도 육류, 가금류, 달걀 수입

품 중에서 총 2,676개의 샘플이 취합되었는데, 그 중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하나가 샘플링 계획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 검역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남.

- 캐나다 63건, 칠레 11건, 이스라엘 78건, 멕시코 20건에 달함.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의 잔류물질 검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잔류물질 검사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7.03.15.)

자료작성: 홍예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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